
발행인겸편집인 權五焄·인쇄인 崔洛館

발행소 :주식회사 안동권씨종보사·경북안동시북문동 2 4 - 1·7 6 0 - 1 2 0

전화 070-8227-7644  전송( 0 5 4) 85 8 - 1 2 3 1

서울분사 : 서울종로구사직로96, 807호(필운동285-5  파크뷰타워8 0 7호)·

1 1 0 - 0 4 4·전화 ( 0 2 ) 7 2 3- 4 4 8 0·7 3 2 - 9 1 39 전송 ( 0 2) 73 8 - 8 9 3 5

등록: 안동라- 0 0 0 2호[99.4.7.]  e-mail : webmaster@andongkwon. or. kr

주간 權五達 /  편집고문 權琪奉·權相穆·權宅鎭·權寧壎

편집위원 權海兆·權貞澤·權炳逸·權甲鉉·權奇允·權奇奭〔客員〕

종원회비 1년2만원 / 계좌: 우리은행 1 0 0 5 - 6 0 1 - 0 7 0 0 0 5〔주〕안동권씨종보사

제1 5 2호 2013년 7월 1일 월요일 인쇄·기수월 발행
陰曆 癸巳年 權氏紀元 1084年 5月 23日 戊辰

http://www.andongkwon.or.kr                                  ISSN 1739-9203  07

B B B B

우리의 전통적인 자율 사회공동체는씨
족문중과 세거지를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고 할 수 있다. 개인은 가정과 가족에 소
속되고 가족은 문중에 소속되며 문중은
대단위의 종족공동체 종중宗中에 소속되
어 나름의 질서와 혈연의 강력한 윤리 기
반을 이루었다. 다시 더 큰 사회공동체의
구성을 위해서는 끼리끼리의 동성혼을
금하고 결혼을 이성지합異姓之合, 즉 다
른 성씨와 결연하는‘인륜대사人倫大事’
로 승화시키며 온 겨레가 서로 사돈과 외
손이 아닌 자가 없는‘과갈지친瓜葛之親’
을 이루며‘동포同胞’라는 개념어가 나오
게 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공동체 구성의 체계가

해체되면서 사람 각자의 개체화는 극대
화되고 인간人間,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
리적 고리는 끊어졌다. 오래된 사어 동도
서기東道西器는‘동양의 길에 서양의 기
물器物’의 뜻이다. 정신문화는 동양, 물
질문명은 서양을 누리자는 캐치프레이즈
였다. 서세동점西勢東漸의 해일에 맞서려
던 지혜인데, 실제‘동양의 길’은 궤몰되
고 서양의 물질만 만능이 되었다. 따라서
인간은 없어지고 개인만 남는 현상이 되
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각 성씨의 문중
내지 종중은‘숭조돈종崇祖敦宗’의 덕목
을 표방하며 전통 윤리와 가치를 유지하
려는각개 단위의 구심점이 되어왔다. 
성씨와 종중이 우리 사회의‘족보’라는

개념과 함께 전성기를 이룬 것이 1 9 8 0년
대였다. TV에서‘성씨의고향’따위가방
영되던 무렵이다. 이를 정점으로 우리 게
서 성씨와 종중의 관념은 쇠퇴하며 부흥

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국가사회의 시
책도 망국과 식민지배 이후 그러하였고
서세가 창궐하는 지금 그러하다. 실정법
은 백천년 내려온 종중의 법인격을 인정
하지 않는다. 종중과 성씨의 소멸책이다.
그 연장으로 호패법의 연맥인 호적법도
말살했다. 어떤 종중이 수용된 위토를 대
체하려면 온갖 법규가 새 농지의 매입을
금한다. 그러면 후손의 개인이 이를 빙자
해 차명했다가 횡령하기 편하게 되었다.
입법자가‘종중것은 먼저 보는 게 임자’
라는 속담을 알고 원용한 것인가. 
문중은 이제 위토 수용으로 떼돈이 생

긴 곳만 성황이다. 먹거리가 없는 종중은
그 조상이 현인이었어도 파리를 날린다.
옛말에 양반이‘어려서는 외가 것 먹고,
장성하면 처가 것 먹고, 늙으면 종중 것
먹는다’했는데 이런 사람들만이 지금도
떼돈의 종중에 모여 혈안에 고성이다. 일
반 후손에게 족보를 만든다고 수단을 내
라 하면‘어느 세상인데 밥먹고 할 일이
없냐’고 욕하는 세대가 늘고 있다. 삼국
시대 명문이 아닌 일반 백성은 성씨와 족
보가 없었다. 고려초에 국가가 만인의 족
보를 관리하기 시작하며 여선양조의 문
명국을 이루었다. 미개한 일본이 메이지
시대 백성의 성을 만들어 현재 1 3만여 개
로 세상에서 가장 성이 많은 나라가 된
데 반해 우리는 아직 4백여 성씨, 3천여
성종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의 붕괴도 시
간문제일지 모른다. 백천년 동안 조상이
국어와 동일 개념으로 가르친 국사를 폐
지한 부작용은 아닌가. 위정자와 지도자
의 뇌리는 무슨생각으로 차 있을까. 

종족宗族공동체의해체

▲생육신 충숙공 권절 선생의 유일한 유필 간찰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앞으로 충숙공연구자에게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관련기사 4면> 

▲정암 권익현 전 민정당대표가 격동의 8 0년 여정에 대한 회고록 집필을 허락하면서 필자의 대담
에 응하고 있다. 옆은 부인 정운 신덕임 여사<관련기사 2면>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종보사 홈페이지 w w w . a n d o n g k w o n . o r . k r에 접속하여 족보(대동보)로들어오시면 회원독자는 능동춘추 독자 고유번호로는 무료,

일반열람자는 유료로 국문판전산인터넷안동권씨대동세보의화면이 열립니다.

● 전산대동보 열람 방법

국문판 전산ㆍ인터넷 安東權氏大同世譜의
2 0 1 2년판을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십니다

① 인터넷internet 익스플로러explorer 주소란에w w w . a n d o n g k w o n . o r . k r을 입력하면 안동권씨종
보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이 나오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대동세보의 편찬운영과 수단접수에
관해 소개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한글판대동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를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② 이때 능동춘추의 독자회원은 J 1 2 3…로 나가는 독자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무료로 족보화
면이 열리고, 비독자회원은유료결제 절차를 거치면 화면이 열립니다.
③ 다시‘대동보 열람하기’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한글판대동보쉽게 보는 방법’을
클릭하시면 P D F파일을 읽기 위한 어도비애크로뱃리더 설치법과 대동보 내용을 열람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애크로뱃 리더는 족보 열람에 앞서 반드시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④ 쉽게 원하는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목차 구실을 하는‘책갈피’이용법도나와 있습니
다. ‘대동보보기’화면에서‘한글판대동보 정본’을 클릭하면 P D F파일로 대동보의 내용을
여실히 볼 수 있으며‘책갈피’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체를 확인하며 열람하고, 견상見上(위
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과 견하見下(아래로 내려가 보기)를 이용해 앞쪽으로 조상은 시조
할아버님까지, 뒤쪽으로 후손은 본인에서 본인의 아들ㆍ손자까지 오르내리며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⑤ 다만 화면상으로만 열람하시며 이를 프린터로 인쇄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글판안동권씨
전산대동세보에는고유의 저작권이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안동권씨종보사
본사 : 경북 안동시 북문동 24-1 태사묘서재ㆍ7 6 0 - 1 2 0ㆍ전화 0 5 4 ) 8 5 7 - 6 0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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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면서
정암亭巖 권익현權翊鉉 전

민주정의당 대표가 금년( 2 0 1 3 )
초 2월 1 1일 친척끼리의 조촐
한 산수연傘壽筵을 열었다. 서
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한
일관’한정식당의 한 층을 빌
었고, 참석자는 가족과 친인척
이외에 극소수 지인 후배로 8 0
인 내외인데 거기에 필자 일가
도 참석하였다. 
노소의 참석자 모두가 기립

하여 생신축가를 부르는 가운
데 케익을 자르고 나서 인사말
로 정암은‘살아온 8 0년 세월
이 돌아보면 길고, 하나의 소
설 같다’는 화두를 열었다. 그
리고 육군총수의 요원한 목표
를 향해 외길을 달리던 야전군
연대장 시절 불의에 정치군인
으로 영어되어 3심 끝에 무죄
가 되었으나 가던 길은 흔적이
없어졌던 일, 삼성그룹에 선발
입사하여 1 5 0여 임원 가운데
총수의 항공우주기술 개발구상
에 따른 책임자로 지목되어 비
전문가로서 삼성정밀을 이끌며
삼성카메라를 개발했던 일화
등을 술회하였다. 67세이던
2 0 0 0년 1월 4선 의원으로서 국
회 의원회관에서 뇌출혈을 일
으켰을 때 그 여정旅程은 그칠
뻔했다. 극적으로 소생이 되었
으나 기억을 상실하였다. 그리
고 다시 이어진 여정은 전자와
판이한 것이었다. 
“이때 나는 7 0을 살 것도 생
각지 못했다. 그런데 무려 1 3
년을 더 살아 8 0이 되었다. 이
제 또 욕심이 생겨 미수米壽까
지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피력한 정암은 곁에

서 5 5년 세월을 하루같이 내조
한 반려‘우리집 할마이의 지
극정성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
남은 존재’라는 뜻의 헌사로
부인 정운汀雲 신덕임辛德任
여사에게 감사하였다. 
필자는 주석 원탁의 정암 맞

은 자리에 불려가 앉아 좌우에

배석한 공의 장녀 내외와 생질
에게 소개되면서, 내 명색이
소설가이며 여러 해째 어른께
회고록을 써 연재할 것을 조르
고 있다 하였다. 그러자 대학
교수인 장녀서 내외와 원로 핵
물리학자인 생질이‘잘 부탁한
다’하였다. 그저 하는 소리가
아니라 간곡한 뜻이 있었다. 
필자가 정암을 처음 면알한

것은, 이미 고희를 넘긴 7 2세
시로서, 2005년 5월에 안동권
씨근기요산회近畿樂山會를 만
들어 그 두번째 산행을 하던
동년 6월 1 8일 서울 상계동의
수락산공원에서였다. 그 며칠
전에 정암 내외분이 회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연락을 하였고,
해발 2백여 미터인 수락산 귀
임봉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오
전 1 0시에 당고개역에서 1 0 0여
미터 지점인 이 공원에 집결하
게 되었는데 정각보다 훨씬 이
르게 내외분이 도착해 있었던
것이다. 공은 이때 병환이 많
이 호전되어 정상을 되찾고 있
었으나 아직 기억이 회복중이
고 평지의 서행은 무난하나 오
르막 산길이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산행에서 건강을 되찾
으려는 의지가 강하였다. 당시
본보 능동춘추의 요산회 산행
기사 중 정암에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민정당 대표를 지내고
한나라당 부총재 재임중이던
2 0 0 0년 1월 6일 국회 의원회관
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오랜 투병 끝에 신체적 재활을
이룬 정암 권익현씨와 부인 신
덕임 여사가 소개되어 만장의
박수를 받았다. 권익현 전의원
은‘이렇게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은 다 일
가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덕으
로 생각한다. 앞으로 항상 여
러분과 함께 하는 산행을 통하
여 건강을 챙기도록 하겠다’고
화답하였다. 이에 권영익 회장
이 권익현 전의원을 요산회의

고문으로 추대할 것을 제의하
였고 일동이 힘찬 박수로 호응
하였다. 
권익현 고문은 복야공파 감

정공계 시조후 3 5세로 경남 산
청 출신이며 강직하고 대의를
사수하는 성품으로 불퇴전의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현
대 정치사에서 권력의 부침과
명암이 교체되는 수많은 장면
이 목도되고 있지만 의리와 지
조를 끝까지 지킨 권고문은 원
래 초등교 시절 두 차례를 월
반[이 부분은 착오가 있음]한
수재로 정규육사 1 1기의 선두
주자였으나, 대령 시절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6개월에 걸친
모진 고문수사[이 부분에도 사
실과 다름이 있음]에도 끝내
함구로 일관하여 관련동료를
살리고 자신은 이등병 전역의
치욕을 훈장으로 간직하고 야
인으로 은둔하였다. 일신의 안
일을 위해 신의를 버리고 시세
에 영합하는 것이 다반사인 세
태에 맞지 않는 권고문의 이같
은 강직한 처신은 후일 그를
민정당의 대표최고위원의 자리
에까지 오르게 하는 바 되었으
나 이후로도 그 일신에는 영욕
이 갈마들고 있는 것 같다. 

후일담으로, 이때 부인 신여
사가 우연히 안동권씨근기요산
회를 창립하였다는 기사를 보
고, ‘근기요산회’라는 이름이
생광스러이 끌려 부군께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고 권했던 것
이라 한다. 이후로 매달 월례
산행에 필자는 공 내외를 뵙고
배행하였다. 지방이나 해외에
라도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 내외는 요산회의 월례산행
에 빠지지 않았다. 어떤 사정
이든 사유를 반드시 알려오고
무심히 빠지는 일이 없었다.
또 재택으로 어떤 행사나 경조
사가 겹치면 산행의 집결 장소
가 어디든 일단 거기까지 왔다
가 돌아가기를 시계바늘 같이
하였다. 사소한 일에도 이처럼
정확하고 세심한 것은 신의가
몸에 밴 관성이었다. 회원의
거개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내키지 않으면 말며 혹은 나와
주는 것을 시혜처럼 생각하는
가 하면 나온다고 재삼 약속하
고 나타나지 않기가 일쑤였다.
그런 이들은 공의 그런 성실성
에도 미동치 않았다. 정암은
남이야 어떻든 그 호‘정자바
위’처럼 미동 없이 자기 시계
바늘만 지키는데, 그 언행의
어디에서도 한 나라의 원수가
될 뻔했던 기미가 감지되지 않
았다. 필자는 미생지신尾生之
信에나 가깝다할 그 체질화한

신의에 탄복하였다. 
매번 근기요산회의 산행에서

향도역을 하던 필자는 회를 거
듭해 정암을 면알하고 배행하
는 동안 농담을 드려 보기도
할만큼 친압하게 되었다.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저기
까지는 오르셔야 합니다’, 조
금만 더 가면 됩니다’하는 소
리를 빈발하게 되는데, 산행에
서 이런 소리에 대개 거짓이
반이다. 힘들어 따라오기를 포
기하려는 일행을 속이는 데 이
보다 약이 없어서이다. 이 때
문에 나중에는‘아무개가사기
꾼’이라는 말씀까지 하였다.
이런 산행을 마치고 귀가하여
몸살이 나기도 하였지만, 그러
면서 공의 몸과 움직임은 조금
씩 달라지는 것 같았다. 
사람은 혼신의 힘으로 기를

쓰는 과정에서 근육이 재활된
다. 산고를 극복하는 여성이
남성이나 독신녀보다 장수하는
이치는 그때마다 몸이 재조되
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필자는
가지고 있다. 나는 정암보다 8
년 앞서 직접운전의 큰 교통사
고로 구사일생하고 나서 오래
다리를 절었다. 지금도 달리기
나 건너뛰기를 못하지만 걷다
가 다친 오른쪽 발바닥에서 일
어나는 격통으로 아찔하고 주
저앉거나 가까스로 멈추기를
자주 했다. 등외 장애자로서
불편이 크고 그 때문에 되지
않는 일이 많으나 도리없는 노
릇으로 체념했다. 그러다 1 0여
년이 지나서야 문득 등산을 시
작했다. 대개는 남을 따르지
못하므로 혼자 다녔는데, 조금
만 바위너덜이 험해도 오르지
못하고 내리막에서 다리가 외
로 꼬여 돌에 깔리면 헤어나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러더니 어
느날부터 웬만한 바위능선을
오르면서 6 , 7시간 지속 산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때문에 나는
공이 몇 차례 무리한 산행을
하도록 유도하다가 주위의 신
칙을 듣기도 하였다. 

•서대문독립공원의‘어울
쉼터’
정암은 건강 이외에 관심의

겨를이 적지만 여생이 오래가
리라는 생각은 적은 것 같았
다. 그래선지 고향 산청의 선
산 자락에 신후지身後地를 마
련해 놓았고 거기에 쓸 비문도
얻어 놓고자 하였다. 군자의
비문을 누구에게 청하려면 먼
저 연보年
譜나 가장
家狀을 닦
고 그걸로
행장行狀
을 받은
다음 다시
명망인에
게 비문을
청한다는
절차를 말
하자 공은
번거로움
을 달가워

하지 않았다. 거듭 아뢰어도
설득이 안되었다. 내가 연보와
행장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하
니, 남들이 안하는 걸 굳이 해
서 무엇에 쓰느냐는 반응이었
다. 나는 소설가이므로 공의
생애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이
일었다. 그래서 왜 긴치 않다
는데 따라다니느냐는 주위의
시선도 개의치 않았다. 
2 0 0 8년에 나는 A 4용지 넉 장

분량의‘국회의원 민주정의당
대표 육군대령 정암 안동권공
익현 연보’를 만들어 드렸다.
쉽지 않고 생각보다 오래 걸렸
다. 세상에는 자기의 과거를
연월일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
다. 더구나 정암은 잃어버린
기억력을 복원중이었다. 그 기
억에서 나오는 구술로 연보를
구성하여 앞뒤를 맞추다 보면
반복 확인이 필요했다. 세상에
는 평생 일기를 쓰는 이도 있
고 자기 기록을 따로 치부해
두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흔치
않고 거개는 과거를 대부분 잊
는다. 사람의 뇌리는 끽긴한
것이나 새겨두고 나머지는 지
우기 때문이다. 내가 캐어묻고
드는 데 대해 막막한 기억을
더듬어내는 일은 기억상실로
어려운 상태의 정암에게 성가
신 일이었다. 나는 이것이 공
의 기억력 복원공작의 일환이
라는 속셈으로 접근하기도 하
였다. 또 사람이 수의어衣를
마련하고 신후지를 만들어 두
면 오래 산다는 속설이 있다.
그래서 수의를 수의壽衣라고도
한다. 나는 이 속설에 진실이
있다고 생각한다. 죽음을 자연
현상으로 알고 준비하는 사람
은 언제 이를 맞든 의연할 수
있다. 그런데 죽기가 두려워
온갖 의약을 찾고 늘 좌불안석
인 사람이 오래 살지 않는다.
진시황 이래 역대 제왕도 오래
못살았다. 공이 건강 이외의
세상사에 관심이 없듯이 필자
도 공의 심신회복에만 주의하
였다. 
서울 무악재 아래 현저동 서

대문형무소 자리에 조성한‘독
립공원’에는 옛적 수감자들의
담장 밖 운동장으로 썼을 법한
광장에‘어울쉼터’라는 그늘
마당이 있다. 광장의 앞쪽은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하고 뒤
쪽에 드문드문 수목을 길러 만
든 공간인데 그 사각형 둘레에
오솔길의 조깅로를 내 놓았다.
공은 그 조깅로의 한 바퀴가

2 第152號 陰曆 癸巳年 5月 2 3日 戊辰

▲서대문독립공원어울쉼터 나무 아래에서 한담에 응하는 정암 권익현씨 내외

▲ 어울쉼터의 조깅로를 걷는 정암

남기고 갈 이야기

격랑의 세월 8 0년 【1】

亭巖 權翊鉉 전민정당대표의회고



2 5 0미터라 하는데 부인은 2 2 0
미터라고도 한다. 공은 아침 8
시 전에 이곳에 부인과 같이
와 1 6바퀴를 조깅한다. 물론
시계바늘 같이 정확하고 불변
이다. 16바퀴면 공의 계산으로
4킬로미터, 10리가 된다. 9시
전후에 공의 조깅이 끝나기 때
문에 그 시간에 맞춰 가면 언
제든 만날 수 있다. 조깅을 마
친 공은 반드시 공원 구내매점
에서 아이스크림이나 커피를
사 마시므로 이삼십 분의 대담
이 가능하다. 거기로 찾아다니
며 기다렸다 매점으로 이동하
면서부터 문답하며 여러 이야
기를 청취했다. 어떤 것은 거
듭 되물어 확인했다. 이따금
공은 왜 이리 캐묻고 다니느냐
고 새삼 반문했다. 
연보를 만들고 나니 공의 파

란어린 일생의 윤곽이 파악되
었다. 이를 토대로 다시 반복
문답과 보완 청취를 통해 한
해가 지난 2 0 0 9년 정암의 행장
을 지었다. ‘국회의원 민주정
의당대표 육군대령 정암 안동
권공익현 행장’이라 이름하여
A 4용지로 1 3장에 이르는 장문
이었다. 그러는 사이 공은 필
자가 엮은 연보를 자료로 주고
어떤 학자에게 비문을 청해 받
았다. 그 비문이 석연치 않았
던지 공은 이를 필자에게 주고
일독해 보라 하였다. 한문학자
가 능숙치 않은 우리말로 엮어
역시 한글의 명銘을 붙인 것인
데 문맥이 어설프고, 어휘의
격과 생기가 없는 글이어서 금
석에 새길 수준이 아니었다.
그러나 일단 비문을 청해 받고
마음에 안찬다고 탓하는 것은
예가 아니므로 고심 끝에, 이
것으로는 어렵겠으니 이쪽에서
다시 기초해다 주고 이를 토대
로 개찬해 받는 방법을 택하기
로 하였다. 필자가 그 한학자
의 문투로 기초하려 하니 잘
되지 않았다. 몇 차례 시도해
보다가는 스스로 답다해 그만
두었다. 당초 남이 한번 지은
글을 손댄다는 것이 상도가 아
니고, 상대가 개찬을 허락할는
지도 모를 일이었다. 구차한
짓 말고, 내가 새로 하나를 지
어 드릴 터이니 택일하여 쓰시
는 게 좋겠다 하였다. 
한 사람이 누구의 연보를 만

들고 행장을 짓는 것도 피하는
법인데 비문까지 찬하는 것은,
금석문 하는 이가 희귀해진 세
상이라 해도 금물이다. 그러나

어디 차명할 적인도 없었다. 2
년이 지난 2 0 1 1년 나는 고심
끝에, 나름으로 왕발王勃의 등
왕각서�王閣序처럼 천년에 남
을 명문을 짓는 마음으로 A 4
용지 6장에 차는 공내외의 병
서묘갈명幷序墓碣銘‘國會議員
民主正義黨代表陸軍大領亭巖
安東權公翊鉉之墓 汀雲法蓮仙
靈山辛氏德任 �’를 지었다. 
참고로 필자는 앞서 지은 공

의 행장 말미를 다음과 같이
맺었다. 

오훈이 성종姓宗의 번사煩事
에 오래 기미羈�되어 분망천
월奔忙喘月이다가 만근晩近에
야 공내외 양위의 지우知遇를
받아 수오년간數五年間요산지
행樂山之行에 배종陪從하며경
청敬聽한 바와 또한 주변에서
측문側聞하고 거칠게 수소문한
바를 가지고 행장을 초초初草
하는 것이니 이는 공의 파란만
장한 일대기에서 맹자무상盲者
撫象의 구유일습九遺一拾에불
과할 것이다. 평소의 과분한
권은眷恩에 답하고자 두미불고
頭尾不顧로 잡술雜述하여 후일
의 병필자秉筆者에게불해不害
의 자료가 되기 바랄 뿐이다. 

그리고 후자의 비문 허두를
다음과 같이 시작하였다. 

우愚가 평일요산平日樂山에
배행하며 자발로 연보와 장초
狀草를 꾸미고자 그 만장생애
萬丈生涯의 추고追顧를 청알請
謁하매 매양 물번불설勿煩不屑
이던 공이 일자日者 수행취문
數行�文의 적초摘抄를 명하였
다. 이미 지장誌狀을 초草한
손으로 어찌 또 갈명碣銘을 시
사矢寫하며 책질冊帙의 행적을
무슨 수로 단표短表에 축약縮
約할 것인가. 생평에 외람되이
금석金石을 더럽힌 바가 두려
운 불녕不Л이 공의 신후지를
종답從踏하고서도 어려워하다
가 관수⇍手한다. 오호於呼, 생
세에 진군자眞君子를배안拜顔
함이 조문도석사朝聞道夕死에
더하는 혼계混季에 그 면우面
遇를 얻었으니 거듭 불역락호
不亦樂乎이겠는가. 

이러는 동안 공 내외는 나의
내자에게 오래 처치를 고심해
오던 일 하나를 부탁했다. 고
심사는 그 평생에 쌓인 사진
수만 장을 어찌 버리거나 갈무

릴 것인가였다. 다
행히 세상이 좋아
졌으니, 이를 컴퓨
터 스캐닝으로 C D
몇 장에 담아 보관
하시라 권유하여
그 일을 필자의 아
내에게 맡겼던 것
이다. 작업에 두
달이 걸릴만큼 많
은 양의 사진을 아
내가 집에서 스캔
하는 동안 필자도
틈으로 그 내용을
엿보게 되었다. 그
사진들은 필자가
공 내외에게서 청
취한 이야기를 뇌
리에 되살려 영상
화시키는 효과를 발했다. 
비문을 짓고부터 2년이 지

난, 그리고 산수연에서 가족에
게 공의 회고록을 쓸 뜻을 공
표한 지 넉 달 뒤인 6월 1 0일
아침 필자는 서대문 독립공원
의 어울쉼터에서 공 내외를 만
나 회고록 집필과 본지 연재에
대한 최종 승낙을 받았다. 
정암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이 쉼터의 조깅로를 1 6바퀴 돌
았다. 매주 일요일은 쉬고, 수
요일은 과천 대공원의 분수대
앞으로 가 육사 1 1기의 2 0인쯤
모이는 동기들과 함께 호수 둘
레길 8㎞를 조깅한다. 셋째주
토요일은 안동권씨요산회의산
행으로 대체하여 여기에 나오
지 않고 나머지 평일 아침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나온다. 전에는 부인도
같이 조깅을 하였으나 연전에
인공 고관절을 교체한 이후 이
를 삼가면서 조깅로 길목에서
공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손가
락 표시로 숫자 신호를 보내주
고 있었다. 
매점 앞 탁자에 마주앉아 부

인이 사다 주는 원뿔봉지의 아
이스크림을 하나씩 받아 뜯을
때 공이 물었다. 
“누구 이름으로 나가는가?”
“물론 제 이름으로 써서 나
갑니다.”
곁에서 부인이 물었다. 

“어디다 실을 거예요?”
“예, 물론 능동춘추에 연재
합니다. 한 3년 걸릴 겁니다.
연재를 마친 뒤에는 그것을 초
고삼아 재구성하고 편년체로
개고하여 책으로 내는데 다시
2년은 잡아야 합니다. 그러자
면 5 , 6년, 아마 어른 미수 때나
출판기념회를 할 수 있을 것으
로 어림하는 게…”
“출판기념회는안돼요.”
부인이 대번에 가로막았다. 

“그 무슨 자기 자랑할라꼬
책 맹길어 사람 불러가 돈 가
오라 칸다고 욕먹는다. 출판기
념회는 안된다.”
“그냥 가족끼리 조촐하게 할
수도…”
“그래도 뭐 그런 거 하지 마
소, 그만.”
부인은 누구의 출판기념회에

가는 것 말고도 집으로 부쳐오

는 회고록류의 책을 많이 받는
다 하였다. 근자 책의 출판이
쉬워지면서 회고록이 너도밤나
무가 되었다. 미국에서 경찰서
장만 지내도 회고록을 낸다더
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것이
다. 부쳐오는 책을 다 어디 쌓
아놓을 곳도 없어 걱정하는데
손녀가 오더니‘할머니 그거
오백 원씩 사가는 사람한테 팔
라’하더라는 것이었다. 폐지
로는 십 원어치도 안될 책을 5
백 원에 사가는 사람은 누구인
가. 그 사람은 그게 명사의 개
인기록으로서 사료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헐값 수집을 하는
것이다. ‘닭이 천 마리면 봉이
한 마리’식으로 모으면 개중
에 귀한 자료도 있올 것이었
다. 그러나 회고록을 내는 사
람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어차피 누가 보지도
않을 테면 왜 잡동사니 하나를
더하는가. 
부인의 그런 자조에 별무반

응이던 공이 한마디 했다. 
“나올 게 있겠나?”
“그야 쓰기 나름이죠.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
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회고록이

나 자전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
는 데 대해 이야기했다. 대통
령으로서도 두 사람이 회고록
을 냈지만 일반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유일하게 박정희의 지
기로서 가장 큰 희생자의 한
사람이던 이한림의 회고록이 3
판을 찍는 자연판매 기록을 세
웠다. 자기 합리화이지만 거기
에 진실이 숨어 있어서였다.
정치 거물이 저마다 자전을 내
출판기념회를 열지만 선거가
끝나면 휴지통에 들어간다. 기
업인은 자전을 그 회사원의 충
성을 자아내는 홍보용으로 구
상하는 성향이 있다. 종교인은
선교를 의식해 쓴다. 의도가
숨은 것을 일반은 외면한다.
중이 쓴 것이 한때 많이 팔렸
는데 이는 자전이 아닌 수상록
隨想錄이었다. 
세계적으로는 장 자크 루소

의 참회록을 필두로 하여 명작
이 나오고 국가원수의 회고록
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이것
이 문학의 한 장르로 정착되어

있다. 작가가 아닌 윈스턴 처
칠이 2차대전회고록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는 그 사
료적 가치가 문학성으로 인정
된 경우이다. 
책은 반드시 많이 팔리고자

나오는 것이 아니다. 천 부를
찍어내 한두 권이 독자에게 가
더라도 그 독자에 따라 발행
가치가 정해진다. 그렇게 극소
수로 팔린 책이 백안시당하면
서 나라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바꿔나간다. 지금 회고
록이 너도밤나무 사태가 났다
고 해서 앞으로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는 안된다. 닭이 천 마
리면 봉이 한 마리이기 때문이
고 다른 책은 폐지로 십 원인
데 회고록은 수집상이 5백 원
이나 주고 수거해 가기 때문이
다. 공의 회상기는 한국의 현
대정치사에서연구학자에게 자
료가 될 것이다. 그 학도 가운
데 한두 사람의 눈에 이 책이
발견되더라도 이는 그 몫을 하
는 것이 될 것이다. 
과묵히 듣고 있던 정암의 입

에서 허락이 떨어졌다. 
“한번 해봐.”
몇 해를 두고 이 이야기가

나오면 가타부타 즉답 없이 듣
기만 하던 공에게서 처음 듣는
분명한 승낙이었다. 부인도 신
문기사 스크랩해 둔 것을 집안
어디에서 찾아보아 갖다 주겠
노라 약속했다. 
필자는 이날 정암의 군복무

기록인‘장교자력표’의 사본도
받았다. 공이 직접 국방부에 2
주쯤 전에 신청한 것이고, 계
룡시의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
서 부산의 어느 바다 밑의 국
가기록보관소에서복사해 오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필자가
8년여 전 공의 연보를 만들 때
부터 원해온 기록이었다. 공의
초등학교 학적부도 너무 오래
되어 국가기록원에 신청해 받
아야 한다 하였다. 중고교 것
과 육사의 학적부도 그런 절차
를 밟아 받아내기로 하였다.
이는 필자가 평소 반드시 회고
록을 쓰지 않더라도 확보해 두
기를 권유하던 바인데, 이번에
공 내외가 그렇게 하겠다고 확
답을 하는 것이었다. 

<사진 權炳逸ㆍ글 權五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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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산수연을 맞아 축하 케익의 촛불을 끄는 정암 내외

▲ 근기요산회에서회원들과 식사를 나누며 인사말을 하는 정암



조선 초기 단종조 생육신生
六臣의 1인 충숙공忠肅公 율정
栗亭 권절權節(1422~1494) 선
생의 친필 간찰이 발견되었다.
누구에게 언제 보낸 것인지는
미상이나, 공이 아닌 타인의
집에 가 있던 것이 유전되어
남았음이 확실하다. 충숙공에
게는 친필인지 필사본인지 미
상인 유고‘율정난고栗亭亂稿’
가 있었으나 실전되었고 율곡
이이李珥가 쓴 서문만 전한다
하고 있다. 그러나 율곡의 그
서문도 본 사람이 아직 없다. 
이 간찰은 인터넷 카페‘소

학당’의‘사진자료앨범방’에
올라 있는 것을 공의 종중 충
숙공묘역 개봉축면봉추진위원
장 권오중權五中씨가지난 4월
발견하였다. 간찰 사진이 인터
넷에 오른 것은 2 0 0 4년 1 2월
2 7일이고 권오중씨의 발견시
조회수는 1 0수년 동안 4회에
불과하였다. 
본지가 이를 권오중씨로부터

제보받아 해독하려 하였으나
되지 않았다. 근우한시회槿友
漢詩會에 부탁하고 거기에서
도 여러 안목으로 해초解草를
시도하며 다른 혜안慧眼에 문
의해도 석연치 않아 두 달이
지난 터에, 동 한시회원으로
유교학술원 초빙교수인 동봉
東峯 권홍섭權弘燮씨가 지기
에게 확인도 하며 완독하였다
는 낭보를 접하였다. 
그 해독과 역문은 다음과 같

다. 

權節권절 拜首배수 : 권절은
절합니다. 
昨日修覆想已작일수복상이 :

어제 회신回信을 닦아 올리고
생각하기를, 
登照矣등조의 宵回소회 :

(그것이) 하조下照(내려 비추
듯 읽어봄)하시는 (안상案上

에) 오르리라 하였더니, 저녁
에 하회下回하시어, 
令政候益衛영정후익위 仰溯

區區앙소구구 : 훌륭히 바루신
체후가 더욱 강녕하시다니 거
슬러 우러르는 마음 구구히 이
르지 못합니다. 記下望靈液才
試기하망령액재시 感氣先發감
기선발 益添滋濕익첨자습 弱
嵐之狀勢能久약람지상세능구
而明曉還發爲計이명효환발위
계 石路峙崎嶇석로치기구 甚
於嶺上轎籃輿耳심어령상교람
여이 : 써 내려 좋은 술의 재
료를 시음해 보기 바라신 것은
감기가 먼저 발하여 못하였는
데, 게다가 궂고 습한 날씨가
더하여 어렴풋 희미한 증세가
오래갈 것 같은지라 내일 새벽
이 밝으면 떠나 돌아갈 요량이
오나, 돌자갈 길에 고개언덕이
기구하여 산마루를 가마나 남
여藍輿(산길물길을 갈 때 쓰

는, 큰 바구니를 장대에 매어
앞뒤에서 두 사람이 메는 가
마)로 (넘는 것)보다 심합니
다. 回示有弊회시유폐 而不可
不更煩이불가불갱번 今日內定
色吏금일내정색리 分付使之분
부사지 早必領待而還조필영대
이환 但嶺峙川水尤險단영치천
수우험 非轎夫則비교부즉 末
由渡涉말유도섭 須使遠來之地
수사원래지지 未知如何미지여
하 : 회시回示하신 바에 폐가
된다는 말씀이 있으나 불가불
다시 번거롭히지 않을 (도리가
없어) 오늘 아전을 내정해 분
부하여 반드시 일찍 (가서) 기
다리다 거느려 모시고 오도록
하리이다. 다만 고개언덕과 냇
물이 더욱 험하여 교군꾼이 아
니고는 건너고 넘을 수가 없는
데 모름지기 멀리까지 오시도
록 할 처지인지를 아지 못하겠
습니다. 餘在詳悉不備여재상실
불비 : 나머지 상세한 것은 다
갖추어 말씀 못드립니다. 복유
伏惟 : 엎드려 헤아리건대, 
令下照영하조 : 훌륭히 내려

살피소서. 
<번역 및 문책文責 권오훈權

五焄>

위에 억측으로 풀이한 내용
을 분석해보면, 공이 한산직閑
散職에 있거나 한 처지로 지방
의 벽지에 나갔다가 어떤 고을
에서 지인 원에게 폐를 끼치고
있으면서 귀로에, 또한 머지않
은 임소任所에 내려와 있는 또
다른 지인과 중로조우中路遭
遇라도 하고자 약속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하여간 앞으
로 충숙공 연구자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權五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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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숙공의 친필 간찰

충숙공忠肅公 율정栗亭선생 간찰
‘생육신 권절權節’의 유일한 유필 발견

▲ 청은공 권영의 영정과 필적

5면으로 계속

생육신 어계 조려의 서원과 정자 현판

대사간 청은 권영權瑩의글씨

단종조 생육신生六臣의 1인
인 정절공貞節公 어계漁溪 조
려趙旅( 1 4 2 0 ~ 1 4 8 9 )는 1 4 5 3년,
단종 1년에 성균관 진사가 되
어 사림의 촉망을 받았으나 2
년 뒤 세조가 찬위하자 함안
고향으로 돌아가 서산西山 아
래 살았는데 뒤에 사람들이 이
산을‘백이산伯夷山’이라 하고
그가 살던 곳에 지은 정자를
고사리를 캔다는 뜻의‘채미정
采薇亭’이라 하였다. 조려는
세상에 나가지 않고 다만 냇가
에서 낚시질하며 여생을 보내
어계라 자호하였다. 1698년, 숙
종 2 4년에 단종이 복위되자 이
조참판으로 추증되고, 1703년
에 영남 유생의 상소로 사육신

死六臣의 예에 따라 사당을 세
울 것을 청하여 1 7 0 6년에 서산
서원이 서게 되었다. 문집‘어
계집’을 남기고, 그 서산서원
에는 김시습金時習ㆍ이맹전李
孟專ㆍ원호元昊ㆍ남효온南孝溫
ㆍ성담수成聃壽 등이 함께 제
향되고 있다. 정조 5년, 1781년
에 조려는 이조판서로 가증되
고 정절貞節의 시호를 받았다. 
이러한 어계 조려의 서산서

원西山書院과 채미정의 현판懸
板 글씨를 대사간大司諫 청은
淸隱 권영權瑩( 1 6 7 8 ~ 1 7 4 5 )이
쓴 것으로 밝혀졌다. 청은공은
시중공파 시조후 2 8세로 화천
군花川君 함６계 선산부사 성
원聖源의 증손이며 수암遂庵

문순공文純公 상하尙夏의 아우
연잠淵潛 상명尙明의 차남이
다. 이러한 사실은 어계의 서산
서원 측에서 청은공에 대해 이
메일로 본사에 문의해와 회신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
다. 상세한 설명은 오고간 이메
일 전문을 다음에 싣는 것으로
대신한다. 

안녕하십니까. 서산서원西山
書院 사무국(경남 함안군 군북
면 원북리院北里 5 3 7 - 2번지)입
니다. 다음과같은 내용을 확인
하고자 문의하오니 하교下敎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서원
과 부속 건물인 채미정采薇亭
의 현판懸板에 대한 것입니다. 
•채미정 현판은 후미에‘병

진맹동丙辰孟冬 후학後學 권영
權瑩 근서謹書’라 하여 필자
筆者가 명백한데, 
•서산서원 현판은 후미에

‘숭정후재계사시월일崇禎後再
癸巳十月日’로 필자가 없어 문
화재위원들이 권형權瀅의 글씨
라고 합니다. 서산서원은 생육
신의 한 분인 조려趙旅 선생의
사당입니다. 우리 함안조문咸
安趙門의 현판을 조선 최고족
벌最高族閥인 안동권씨의 고명
高名한 학자분이 사액현판賜額
懸板을 쓴 것을 영광스럽게 생
각합니다. 족보나 문집文集에
기록이 있으리라 생각되오니
확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안동권씨의 번성繁盛하심
을 기원드립니다.
인터넷 백과사전百科事典에

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
니다.
1. 권영權瑩
1 6 7 8년(숙종 4) 출생-- 본관

안동, 자字 중온仲蘊, 호 청은
淸隱, 부父 상명尙明, 1721년
(경종 1) 진사시 합격, 좌랑佐
郞, 1732년(영조 8) 정시庭試
병과丙科 5 급제,  1733년지평
持平, 1737년 문학文學, 1739년
부교리副校理, 교리, 수찬修撰
역임, 1740년 대사간大司諫, 승
지, 사직司直, 왕의 실정失政을
상소하여 대정현大靜縣의 절도
絶島에 유배되어 다시 전라도
해남현海南縣으로옮겼다.
2. 권형權瀅
권영權瑩과 내용이 같이 기

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
인지지요. 
2013. 6. 10. 
조정규趙政奎배상拜上

趙政奎선생께
하문下問하신 바 비문卑門의

현선조顯先祖 가운데 1 7 1 3년에
함안咸安에 행보하여 서산서원
西山書院의 현액을 쓸 수 있는
인물은 청은공淸隱公‘권영權
瑩’외에 없습니다. 선대인 중
에‘권형權瀅’이라는 인물이
7 , 8인 있으나 모두 연대가 안맞
고 어계漁溪 조려趙旅 선생의
원향사당院享祠堂 현판을 쓸만
한 덕행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전에‘권영權瑩’이

‘권형權瀅’과 동일인물로 실려

있는지 모르나, 이는 착오입니
다. 아마‘밝을 영瑩’이 형으
로 발음하면‘밝을 형熒’과 같
이 되는지라, 누군가 이를 착
오하다가‘맑을 형瀅’자의 가
공인물까지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7 1 3년에 청은공이 함안에

가서 생육신 조려 선생의 사당
현액을 썼다면 예사일이 아닙
니다. 청은은 1678년생으로
1 7 2 1년에야 4 4세로 사마시를
하였으니 이때는 3 6세의 포의
청금布衣靑衿이었습니다. 또
주거가 서울이고 세거고향은
충청도 청풍의 황강黃江(제천
시 한수면)인데 그곳 함안까지
교유행보를 하였으니 아마도
불원천리의 명류로서 발이 넓
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은
은 우암尤庵의 적전嫡傳 수암
遂庵 권상하權尙夏의 조카요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등으
로 정철鄭澈ㆍ박인로朴仁老ㆍ
윤선도尹善道와 더불어 한 시
대를 빛낸 옥소玉所 권섭權燮
의 연주聯珠 아우이니 일찍 문
명文名을 날리며 세상을 주유
周遊하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한편 어계선생의 채미정采薇

亭 현판도 청은이 쓴 것이 분
명하다 하시는데 그 때가‘병
진맹동丙辰孟冬’이면 영조 1 2
년, 1736년 음력 1 0월입니다.
이때는 청은이 5 5세 늦은 나이
에 문과를 하여 벼슬한 지 4년
뒤이고, 사헌부 지평으로서 왕
의 실정을 비판하는 상소로 제
주의 대정현에 유배되었다가
전라도 해남으로 양이量移되어
1 7 3 4년에 풀려난 2년 뒤로서
다시 관직 없이 포의로 돌아다
닐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청은
이 2 3년 전 3 6세의 포의로 이
곳에 이르러 어계의 서원에 판
서板書하고 5 9세에 다시 포의



52 0 1 3년 7월 1일 월요일 제152호

5월 1 5일 1 1시 경기 파주시
(옛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 저
운동渚雲洞 정헌공 묘역의 개
봉축 사초莎草를 마친 고유행
사가 열려 원근각처에서 여러
본손과 방손 문중인이 모였다.
개사초 공사는 4월 2 2일 고유
를 하고부터 시작되어 5월 9일
에 끝났으며, 5천여만 원의 공
사비를 들여 3천여 평 묘역 사
위에 친환경 펜스도 가설하여
근년에 자심하던 멧돼지의 침
입을 차단하였다. 멧돼지는 풀
뿌리 등 먹이를 뒤지며 묘역의
잔디마당과 봉분을 뚫어 헤치
며 훼손하는데 특히 민통선내
에 소재한 이곳 묘역이 더욱
심하여 후손들이 부심해왔다.
개봉축 공사중에 최존위 정헌
공 묘소에서는 지석誌石이 발
견되기도 하였다. 재정은 장방
부윤공府尹公(숙肅)계의 대사
헌공(홍弘) 문중에서 천4백만
원, 근년에 계하로 면봉한 중
방 집의공執義公(엄嚴) 문중에

서 천5백만 원을, 그밖에 만회
공 문중 등 각지파에서 헌성하
여 충당하였다 한다. 
고유는 3헌축 은전殷奠의 제

례식을 변례로 택하여 정헌공
과 아들 밀직공 및 그 장자 부
윤공 순의 3위에 거듭 행하였
다. 권준식權俊植 종회장이 초
헌관으로 정헌공위에 아뢴 고
유문은 다음과 같았다. 

유세차維歲次 계사사월병자
삭癸巳四月丙子朔 초육일신사
初六日辛巳 이십대손준식감소
고우二十代孫俊植敢昭告于
현이십대조고顯二十代祖考

순성병의동덕보리공신純誠秉
義同德輔理功臣 삼한벽상삼중
대광三韓壁上三重大匡 도첨의
정승都僉議政丞 판전리사判典
理事 상호군上護軍 계림부원대
군부군鷄林府院大君府君
현이십대조비顯二十代祖�

계림군옹주鷄林郡翁主 남양홍
씨지묘南陽洪氏之墓 기봉기사

旣封旣莎 구택유
신舊宅維新 복원
존령伏願尊靈 영
세시녕永世是寧
근이주과謹以酒
果 용신건고근고
用伸虔告謹告

그리고 각위에
분정된 집사자는
다음과 같았다. 

•정헌공위
초헌 : 권준식

權俊植
아헌 : 권희정

權凞貞
종헌 : 권혁승

權赫昇
축 : 권석구權

錫九
•밀직공위
초헌 : 권양원

權養遠
아헌 : 권병선權炳善
종헌 : 권혁래權赫來
축 : 권호철權鎬喆
•부윤공위
초헌 : 권태춘權泰春
아헌 : 권동순權東淳
종헌 : 권오갑權五甲
축 : 권정택

계림부원대군 정헌공은 고려
충렬왕 2 2년, 1296년에 출생하
여 충정왕 1년, 1349년에 원나
라에서 귀국중 요동에서 서거
하여 이곳에 반장하였으므로
그 묘소가 금년으로 6 6 4년이
되어 안동권씨의 시조 태사공
묘소 이외의 선대 실묘로서 연
대가 확실한 최고最古의 분묘
가 되고 있다. 정헌공의 아들
밀직공(중귀重貴)은 충숙왕 4
년, 1335년에 출생하여 공민왕
1 8년, 1369년에 졸하여 선고
묘소 서측에 장사되었고, 밀직
공의 장자 부윤공은 조선 세종

1 0년, 1428년에 졸하여 조고
정헌공 묘하에 계장되었다. 밀
직공의 차남 집의공은 공민왕
1 5년, 1366년에 출생하여 조선
세조 1 0년, 1465년에 1 0 0세로
졸하여 현 묘역에서 수백 미터
상거한 하포리의 태양동太陽洞
생거지 후록에 장사되었는데
근년에 이곳으로 면봉하였다. 

<사진ㆍ글 權炳逸>

장안의 해방구’Y M C A의 혜성이던 여열사 죽치 권애라와 그 평생
동지, ‘불후의 레지스땅스’하구김시현의 피어린 전기

권애라와 김시현
권광욱

2 0대초 서울과 동시에 일어난 개성의 여성주도 삼일운동을 선도하고 출
감해서는 여류웅변가로 장안을 풍미하며 총독부에 남장 잠입하다가 상해로
망명해서는 모스크바 약소민족대회에 한국여성대표로 참가한 권애라, 그곳
코민테른 학예회의 프리마돈나가 되어 4 0세의 혁명객 김시현의 구애로 루쿠
쿠스궁에서결혼할 때는 레닌이 주례가 된다. 

A 5신판 4 9 8면 값 1 7 , 0 0 0원
도서출판해돋이

전화 02) 734-3085ㆍ732-9139 / 전송02) 738-8935
전자우편 k w o n o h n 3 3 2 9 @ n a v e r . c o m

이동휘ㆍ여운형으로 비롯하여 김규식ㆍ김구로 이어지다 서상일ㆍ김도
연 등으로 스러지는 제3의 길을 이탈하지 못한 두 사람의 삶에 볕은 너
무 짧고, 그무명과 고난에 출구는 없었다. 

의열단이라면 일제는 물론 황해의 어룡도 놀란다 했는데 긴원봉이 그 단장 의백
義伯이라면 김시현은 두령이었다. 안동유림의 의병항쟁과저항의 맥을 타고난 와세
다대 출신 신지식인으로 일제하 국내외에서 7차례 2 0수년의 최장기 옥살이를 하고
해방으로 풀려나며, 7년후 전시하 국회의원 신분으로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을 저격
하여 무기수로 다시 8년을 복역하다 4ㆍ1 9의거로 나온 김시현은 재선 국회의원이
된다. 

▲ 개봉축사초를행한 정헌공과 밀직공 부자의 묘소

경기 장단 진동면 하포리

정헌공正獻公 묘역 개봉축사초 고유
1 4세 계림부원대군이하 3대 4위 6 5 0년 유택

▲ 정헌공 묘전에서 개봉축 고유제를 행하고 있다

가 되어 찾아와 채미정에 판서
한 셈이 되니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참고로 2 0 0 4년판‘안동권씨

대동세보’에 실린 청은공 영瑩
의 주기註記 전문을 발췌하여
보내드립니다. 

자는 중온仲蘊, 호는 청은淸
隱 또는 의침옹�枕翁이고 숙
종 4년, 1678년 1 2월 1 1일에 나
서 경종 1년, 1721년의 식년시
式年試에 서울 거주 영감하永
感下의 4 4세 유학幼學으로 진
사 3등 제3 6인으로 입격하고,
영조 8년, 1732년 1 0월 5일의
정시문과庭試文科에 5 5세의 좌
랑佐郞으로서 병과丙科 제5인
으로 급제하였다. 이듬해 사헌
부 지평持平이 되었는데 임금
의 실정을 상소하여 대정현大
靜縣에 유배되었다가 해남으로
옮겼고 영조 1 0년, 1734년에
풀려나 영조 1 3년, 1737년에
시강원 문학文學으로 기용되었

으며 영조 1 5년, 1739년에 옥
당玉堂에 들어 부교리 교리 수
찬修撰을 역임하였다. 1740년
에 다시 교리를 거쳐 대사간大
司諫이 되고 승지承旨를 거쳐
영조 1 9년, 1743년에 다시 대
사간이 되었으며 사직司直으로
서 영조 2 1년, 1745년 2월 8일
에 졸하니 수는 6 8세였다. 체
격이 장대하고 문장에 뛰어나
유고遺稿가 있으며 남당집南塘
集 조선사朝鮮史 한국인물대사
전 등에 사적이 실려 있다. 묘
소는 제천시 신동 문암곡門巖
谷에 을좌乙坐 합폄이고 묘지
墓誌는 백씨 옥소玉所가 짓고
비문은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이 지었다. 
영조 9년, 1733년 1월 1 0일자

실록에 지평이 되는 기사가 나
오고 1 4일에 상소한 일로 대정
현에 유배된다. 14일에 사헌부
에서 그 유배를 반대하는 상소
로 기사가 나오고 1 6일 1 7일
1 9일에 같은 상소 기사가 나오
며 2 0일에 해남으로 양이量移
된다. 6월 9일에 관련기사가

나오고 9월 5일 1 2월 1 1일 1 6
일 영조 1 0년 1월 8일에 관련
기사가 나오다가 영조 1 3년,
1 7 3 7년 7월 1 2일에 부수찬副修
撰에 보임된다. 8월 1 7일에 문
학이 되고 영조 1 5년 3월 1 1일
에 부교리副校理가 되며 4월 7
일에 교리가 되고 5월 9일에
수찬이 되었다가 1 2일에 변방
의 만호萬戶로 좌천되며 1 0월
2 8일에 수찬으로 복직된다. 영
조 1 6년 1월 1 6일에 다시 교리
가 되고 1 9일과 2월 2 2일에 교
리가 되며 2 3일에 가자加資되
고 7월 1 6일에 간장諫長을 지
낸 것으로 나오다가 9월 1 9일
에 승지가 된다. 영조 1 9년,
1 7 4 3년 8월 1 6일에 대사간이
되고 1 1월 4일에 사직司直으로
서 상소하며 1 1월 5일에 파직
된다. 영조 2 1년, 1745년 1월
2 5일에 승지가 되고 영조 2 3
년, 1747년 1월 2 5일에 승지가
되며 동년 1 0월 1 0일자에 관련
기사가 나온다. 

4면에서 계속

▲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 저운동 정헌공 묘역 전경. 개봉축준공고유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본보 2 0 1 3년 5월 1일자
제1 5 1호 7면 4행 밑에서
5행‘단종수호정충정端宗
守護呈忠貞’은‘단종수호
정충진端宗守護呈忠盡’의
잘못이어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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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성석
동 감내의 안동권씨 창수공 묘
역을 고양지역 유림인사들이
지역 문화유적 순례교육 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탐방 참배하
였다. 날짜는 2 0 1 3년 5월 6일.
이날 아침 9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유림회관에 고양
향교의 이세준李世濬 전교와
원임 이영찬李永讚 전교 등 2 0
수 명이 모여 회관을 출발하여
9시 5 0분경 성석동 감내의 묘
역에 도착하였다. 
감내의 안동권씨 묘산은 3개

녹원麓原으로 나뉘어, 윗감내
의 주록에 최존위 안동권씨 시
조후 1 9세 창수공倉守公 억憶
(광흥창수廣興倉守ㆍ증병조참
판), 그 장자 승지공承旨公 기
祈(좌승지ㆍ예조참의ㆍ증예조
참판 예문제학), 그 손자 송화
공松禾公 인�(송화현감ㆍ증좌
승지)의 묘소가 있고 아랫감내
의 가운데 지록支麓에 승지공
의 차자 생원공 별�(생진양시
生進兩試 태학생)과 계하의 계
자系子 석주공石洲公 필�(동
몽교관ㆍ증집의贈執義)의 묘
소, 그리고 그 아래 동록에 승
지공의 장자 습재공習齋公 벽
擘(예조참의ㆍ증예조참판예문
관제학 세자좌부빈객)의 묘소
와 그 장자 별좌공別坐公 위譁
및 계자季子 수은공睡隱公 도
韜(생원)의 단소壇所가 있다. 
일행은 이곳의 황룡산黃龍山

산신에게 고유告由하고 중록의
생원공ㆍ석주공 부자의 묘소부
터 봉심奉審을 시작하여 주록
의 창수공 묘역, 하록의 습재
공 묘역을 차례로 순력하였다.
방손으로서 고양유림의 회원인
기로회장 권정택權貞澤씨가이

곳의 여러
선대에 대
한 사적을
유 인물 로
만들어 배
부하고 안
내와 해설
을 하였으
며 안동권
씨의 창수
공문중에서
는 원로 권
병홍權炳洪
씨와 종보
사의 권병
일權 炳 逸
편집위원이
후손으로서
촬영을 겸
해 나와 수
행하였다.
그 해설유
인물의 간
추린 내용
은 다음과
같았다. 

•창수공(억憶ㆍ시조후 1 9
세ㆍ? ~ 1 5 3 9 )
성품이 순겸純謙하고 소시부

터 호학다문好學多聞하였으나
선대에서 내린 물부거勿赴擧의
유명을 지켜 백씨 결성공結城
公(요껏)과 함께 과장에 나가
지 않았다. 음사蔭仕로 군자감
부감副監을 거쳐 통훈대부 광
흥창수廣興倉守에 이르렀다.
중종 1 3년, 1518년 1 0월 8일자
실록에 상의원 별좌尙衣院別坐
로 나오고 중종 2 0년, 1525년
1 0월 1 6일자에는 세자궁에 있
는 것으로 나온다. 중종 3 4년,
1 5 3 9년 정월 1 8일에 졸했다.
유집遺集이 있었으나 임진병자
의 양란으로 실전되었다. 뒤에
자손이 귀히 됨에 따라 가선대
부 병조참판으로 추증되었다.
묘소는 감내 묘역의 최존위로
윗감내 주록에 경좌庚坐로 배
위와 쌍분이다. 

•승지공 (기祺ㆍ시조후 2 0
세ㆍ1 4 9 5 ~ 1 5 5 3 )
자는 경로慶老이고 연산군 1

년, 1495년 9월 1 5일에 서울 중
부의 명례방明禮坊(명동)에서
출생하였다. 중종 1 1년, 1516년
에 2 2세로 진사를 하고 1 5 1 9년
식년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외직으로 상주목사尙州牧使와
경주부윤慶州府尹을지내고 내
직으로 좌승지에 이르렀다. 강
직하고 공정하여 충신忠信을
견지하였는데 신급제로 처친妻
親인 영의정 김육金堉에게 인
사가기를 피한 일로 괘씸죄에
걸리고, 대간臺諫으로 권신 김
안로金安老의 간흉함을 조목으

로 논박하니 김안로가 밤에 자
객을 보내기까지 했다. 베풀기
를 좋아하여 밤에 도둑이 들어
나가보니 인근의 가난한 장인
匠人인데 그 어미가 늙은지라
후히 주어 보냈다. 상주에 거
사비去思碑가 섰는데‘상산商
山이 도로 곧게 서고 낙수落水
는 다시 맑아졌다’한 구절이
전송되었다. 중종 1 9년, 1524년
7월 1 3일자 실록에 봉상시 판
관으로 나오고, 1530년 7월 1 4
일에 사헌부 장령이 되고 1 5 3 5
년 6월 1일에는 사헌부 집의가
되며 7월 1 5일에 사간司諫이
되고, 중종 3 1년, 1536년 8월
2 3일에는 승지에서 좌승지로
승진되며 9월 2 0일에는 호조참
의로 나온다. 1539년 3월 6일
에는 상주목사로 나오고 1 5 4 2
년 8월 6일에는 형조참의로서
관압사管押使가 되어 중국에
가는 기사가 나오며 1 0월 1 3일
에는 중국사행시에 행적이 나
온다. 1544년 2월 2 3일과 5월
2 2일자에도 형조참의로 나오고
8월 7일자에는 경주부윤으로
의망된다. 명종 6년, 1551년 6
월 2 5일과 1 2월 3일자 실록에
도 다시 형조참의로 나온다.
전후 1 6년 이상을 통정대부로
서 참의직에 정체되어 있었고,
1 5 5 3년 9월 1 5일에 장자 벽擘
의 원주 임소에서 졸하니 5 9세
였다. 예조참판에 예문관 제학
提學으로 추증되었다. 묘소는
선고 묘소 뒤에 경좌庚坐 합폄
이다. 

•습재공 (벽擘ㆍ시조후 2 1
세ㆍ1520~1593) 
자는 대수大手이고 호는 습

재習齋이다. 중종 1 5년, 1520년
9월 2 8일에 서울 명례방明禮坊
에서 나서 서부 신문밖 반송방
盤松坊으로 이사해 성장하였
다. 중종 3 2년, 1537년에 1 8세
로 한성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상주목사로 나가는 부친을 따
라갔다. 1542년 8월에는 2 3세
로, 관압사로 북경에 가는 부
친을 수행하였다. 1543년 식
년시에 유학으로 진사 3등 제
3 6인으로 입격하고 이어 9월
1 2일의 문과에서 을과 제6인으
로 급제하였다. 승문원에 보임
되고 인종 1년, 1545년 봄에
박사로서 제술관이 되어 중국
사산 장승헌張承憲을 영접하였
으며 가을에는 일본 사신 호송
관으로 동래에 갔다. 명종 1년,
1 5 4 6년 봄에 성균관 전적에 춘
추관 기사관記事官을 겸하여
중종ㆍ인종 양조실록을 찬수하
고, 가을에 예조좌랑으로 옮겨
기사관을 겸하며 기재企齋 신
광한申光漢을 사사하였다.
1 5 4 7년 가을에 공조좌랑으로

옮기고 춘추관원으로서중종·
인종실록을 참수參修하였으며
1 5 4 8년에는 평안도 도사都事로
나갔다. 이때도 춘추관의 기주
관記注官을 겸했는데 사화로
지기 안명세安名世가사형되고
윤결尹潔이 옥사하자 교제를
피하고 세사에 함구하였다.
1 5 4 9년 봄에 서울로 돌아와 중
훈대부로 호조와 예조의 정랑
을 역임하고 지제교知製敎 삼
자함三字啣을 겸대하였는데 이
후로 지제교는 5 0년 동안 띠었
다. 가을에 동지사의 서장관이
되어 명나라에 가고 겨울에 성
균관 사예司藝로 춘추관 편수
관을 겸하고 1 5 5 1년에 종학도
선宗學導善을 겸하다가 가을에
감군어사監軍御使가 되어 관서
지방에 나갔다. 명종 7년, 1552
년에 승문원 교감校勘을 겸한
다음 종부시와 장악원掌樂院의
첨정을 거쳐 성균관 사성이 되
어 승문원 참교參校를 겸했다.
1 5 5 3년에 성주목사星州牧使를
배하였으나 친로親老로 부임치
않고 다시 사성이 되었으며 교
서관 교리校理를 겸하면서 문
신 정시庭試에서 을과로 급제
하였다. 그러나 당로자들이 원
주목사로 내보내니 병환중인
부친 때문에 사직코자 했으나
부친의 강명으로 부임해서 친
상을 임소에서 당했다. 명종
1 0년, 1555년 겨울에 복상을
마치고 선공감정繕工監正에제
수되고 이듬해 종부시宗簿寺와
사재감의 정을 지내고 가을에
호남의 점마어사點馬御使로나
갔다. 1557년 봄에 사성으로
있다가 선산부사善山府使로나
갔으며 3년 후 사직하고 돌아
와 고양高陽의 촌사에서 한거
하였다. 명종 1 8년, 1563년에
장악원정을 배하여 나가 승문
원 참교參校와 서학교수西學敎
授 등을 겸하고 가을에 호서
어사로 나갔으며 1 5 6 5년에는
성공감정과 봉상시정을 지내고
이듬해 예빈시정ㆍ사복시정에
머물고, 1567년에는 우통례右
通禮와 선공감정의 한직을 끝
없이 역임했다. 이때 명 목종
穆宗이 허국許國과 위시량魏時
亮을 사신으로 보내 등극조서
登極詔書를 반포하니 제술관으
로 선발되어 이들을 영접하며
문명이 드러났다. 선조 1년,
1 5 6 8년에도 우통례와 군자감ㆍ
좌통례 등으로 정체되어 있으
며 중국 사신 구희직歐希稷이

오자 또 제술관이 되어 문명을
날렸으며 1 5 6 9년에는 한직 제
용감정濟用監正으로서일본 사
승使僧 경철景轍과 청암淸菴을
영남에 가서 접대하는 선위사
宣慰使가 되었다. 1570년에 종
부시정으로서 춘추관을 겸하여
명종실록을 찬수하고 이듬해
봉상시정으로 또 선위사가 되
어 일본 사승 방실方室ㆍ인보
仁甫를 영접하였다. 1572년에
중국 사신 한세능韓世能ㆍ진삼
모陳三謨ㆍ동계달董季達 등이
오자 정유일鄭惟一ㆍ유성룡柳
成龍 등과 함께 빈상& # 2 0 7 5 2 ;
相의 종사관이 되어 드날린 문
명이 중국에 전파되었다. 이해
9월 1 4일에 춘당대春塘臺의 이
문제술吏文製述에서 급제하고
선조 6년 2월 8일에는 홍문록
에 참록되었으며 비로소 당상
관이 되어 여주목사驪州牧使로
나갔다. 이듬해 봄에 파직되어
돌아와서는 문과에 시관試官이
되고 가을에 장단부사長湍府使
로 나갔다가 이듬해 그만두고
돌아와 1 5 7 5년 가을에 안변부
사安邊府使로 나갔으나 어사의
트집으로 파직되어 이듬해 돌
아왔다. 1579년 가을에 대호군
으로서 동지사冬至使가 되어
명나라의 갔는데 이듬해 4월에
사행 때의 일이 빌미로 탄핵받
아 파직되었다. 1582년 8월에
는 하는 일 없이 체아직遞兒職
에서 녹을 축낸다는 사헌부의
탄핵으로 그마저 파직되었다가
가을에 명사明使 황홍헌黃洪憲
과 왕경민王敬民이 오자 원접
사의 제술관으로 차출되어 나
갔다. 1583년 8월에 할일없는
무산관武散官으로서 입직위장
入直衛將이 되었다가 가승지假
承旨로 차정되고‘화국지재華
國之才’라는 율곡 이이李珥의
천거로 예조참의에 승문원 부
제조副提調가 되었으며 정철鄭
澈 등과 함께 전시殿試의 고관
考官이 되었다. 1584년 정월에
율곡이 죽자 성혼成渾의 부탁
으로 그 문집을 정선精選하였
으며 이듬해 봄에 강원도 관찰
사에 제수되었으나 대간의 저
지로 철회되고 4월에 오위장이
되어 제술로 상을 받은 다음
장례원 판결사직을 받았다가
또 시비에 걸려 파직되었다.
1 5 8 6년에 마포 서강에 관란당
觀瀾堂을 짓고 한거하다가 이
듬해 봄 또 장례원 판결사로
불려나가 형조참의가 되었다.

4월 1 4일, 경기 고양시 유림

일산서구 성석동 창수공묘역 순례

▲ 고양시 성석동 감내 선산의 주록에 있는 최존위 창수공 묘소

▲아랫감내 선산 동록의 습재공 묘소

▲ 아랫감내의 종중 재사와 그 앞의 습재공 비각



72 0 1 3년 7월 1일 월요일 제152호
1 5 8 9년에 오위장으로 밀리고
이듬해 예조참의에 제수되어
승문원 제조提調를 겸하면서
전에 중국에 가 종계宗系를 변
무辨誣한 공으로 광국원종공신
光國原從功臣 1등에 녹훈되었
다.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왕이 의주로 몽진하
자 철원과 삭령ㆍ연천ㆍ감악산
紺岳山ㆍ포천ㆍ안협安峽ㆍ이
천伊川 등지로 피란하고 9월에
세자의 동궁무군소東宮撫軍所
에 가려다 길이 막혀 황해도
서흥ㆍ봉산ㆍ해주 미륵촌을 거
쳐 강화의 서촌에서 겨울을 지
냈다. 1593년 정월 1 5일 강화
를 출발하여 의주 행재소에 가
봉사封事를 올리고 병으로 돌
아오며 풍덕의 전사田舍를 거
쳐 서울 마포의 현석강사玄石
江舍에 돌아와 8월 1 0일에 졸
하니 7 4세였다. 뒤에 가선대부
예조참판 겸 예문관 제학ㆍ세
자좌부빈객으로 추증되었다.
문집은 본집 2 5권과 속집 4권,
2 9권을 남겼으며 시선詩選 1책
이 발간되었는데 월사月沙 이
정귀李廷龜와 간이簡易 최립崔
�이 서문을 쓰고 교산蛟山 허
균許筠이 후서하여 발간하였으
며 수편의 시가‘동문선東文
選’에 들었다. 중봉重峯 조헌
趙憲과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
이‘피리춘추皮裏春秋에 웅혼
문장雄渾文章’이라 하고 송계
松溪 권응인權應仁은‘소단騷
壇의 기치旗幟’라 하며 임당林
塘 정유길鄭惟吉은‘음단吟壇
의 노장老將’이라 하였다. 실
록과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와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 사적
이 나오고 충남 서천군 기산면
의 화산서원華山書院에주벽으
로 제향되고 있다. 묘소는 성
석동 아랫감내의 선영의 동쪽
마을 뒷산에 유좌酉坐 쌍분이
다. 가주家洲 이상질李尙質이
행장을 짓고 택당澤堂 이식李
植이 묘도비문墓道碑文을 지었
으며 황사皇使 주지번朱之蕃이
비제碑題를 썼다. 

•생원공(별�ㆍ시조후 2 1세
ㆍ?~1558) 
습재공의 아우로 자는 민수

敏手이다. 총명이 과인하여 명
종 7년, 1552년의 식년시에서
서울 출신 유학幼學으로 생원
3등 제7 6인, 진사 2등 제2 5인
으로 양장에 입격하였다. 이후

성균관의 태학생이었으나 명종
1 3년, 1558년정월 2 7일에 졸하
니 3 0세에 못미친 것으로 추정
된다. 묘소는 선고 승지공 묘
산 왼쪽 가운데 줄기에 술좌戌
坐로 배위와 합부이다. 

•별좌공(위�ㆍ시조후 2 2세
ㆍ생몰년 미상)
습재공의 장자로 자는 여회

汝晦이고 음직 수성금화사 별
좌修城禁火司別坐이다. 기일忌
日은 3월 2 5일이다. 
배 고성이씨固城李氏는 판관

광택光澤의 딸이다. 묘소는 충
남 예산의 대흥땅 근동면 대아
동大雅洞에 묘좌 합부이었으나
실전되어 1 9 9 0년대에 고양시
성석동 아랫감내 선고 습재공
묘소 아래 설단設壇하였다. 

•송화공 (인�ㆍ2 2세ㆍ
1 5 4 7 ~ 1 6 0 8 )
습재공의 차남으로 자는 여

강汝剛이고, 명종 2년, 1547년
9월 1 2일에 서울 마포의 현석
동에서 출생하였다. 선조 9년,
1 5 7 6년에 유학으로서 식년시에
생원 3등 제9 6인으로 입격하였
다. 1589년에 초사初仕하여 선
공감 감역監役이 되고 경명행
수經明行修로 추천되어 의금부
도사都事가 되었다. 군자감 주
부主簿를 거쳐 1 6 0 7년 송화현
감松禾縣監이 되어 나갔는데
황해감사 정사호鄭賜湖의 거스
름을 사 파귀罷歸해 부시賦詩
하여‘모름지기 조의朝衣를 팔
아 낚싯배나 사야겠다’하고
은퇴하였다. 성품이 간중簡重
하고 남을 허용함이 적어 세상
에서 기극忌克을 당했다. 송강
松江 정철鄭澈의 묘소를 지나
며 지은 시가‘연주편聯珠篇’
에 있다. 선조 4 1년, 1608년 2
월 7일에 졸하니 수는 6 0세이
고, 뒤에 손자 집�이 귀히 됨
에 따라 좌승지로 추증되었다.
묘소는 윗감내 조부 승지공 묘
소 서쪽에 부인 한산이씨와 합
부이다. 

•수은공 (도韜ㆍ 2 2세ㆍ
1 5 7 4 ~ ? )
습재공의 6남으로 자는 여현

汝顯, 호는 수은睡隱이다. 선조
7년, 1574년에 서울 마포 현석
촌에서 출생하였다. 선조 3 6년,
1 6 0 3년 식년시에서 진사 3등
제9 1인으로 입격하였다. 광해

군 4년, 1612년에 형 석주공이
피화하니 이로부터 세상사를
파락擺落하고 현석강에 낚시를
드리우고 있으며 수은睡隱으로
자호하여 세인이 강상칠현江上
七賢이라 하였다. 이를 강상칠
우江上七友 또는 죽림칠현竹林
七賢이라고도 불렀는데, 서자
로서 명문자제인 심우영沈友英
ㆍ박응서朴應犀ㆍ서양갑徐羊
甲ㆍ이경준李耕俊ㆍ박치의朴
致毅ㆍ박치인朴致仁등이 구성
원이었다. 이들이 조령鳥嶺에
서 은상銀商을 약탈한 사건이
나자 권신 이이첨李爾瞻과 정
인홍鄭仁弘이 박응서로 하여금
영창대군을 영립키 위한 거사
자금을 마련키로 하였다고 허
위자백케 하여, 박응서만 석방
되고 나머지 5인은 처형되었
다. 이때 공은 심우영과 친절
하고 박치의ㆍ박치인이 서처숙
庶妻叔이라 하여 삼가三嘉로
유배되니 광해군 5년, 1613년
겨울이었다. 호송인이 조정으
로 돌아가는 편에 시로서 감회
를 말하여‘신의 죄가 산과 같
아 죽음도 달겠건만 성은이 오
히려 강남 유배를 허하였네.
갈라서 떠나매 하늘까지 사무
침은 자애로운 어머님 연세 8 3
세 때문’이라 하였는데 대신이
시를 주달하여 용서되었으며
그 시가 기아箕雅에 들었다.
광해군 5년, 1613년 7월 4일자
실록에 국문받고 도적과 왕래
한 죄로 멀리 유배되는 기록이
나오고 9월 1 1일에 공의 종 군
복軍福이 공초供招를 받는 기
사가 있으며 1 6 1 6년 1 2월 7일
에 석방되는 기록이 나온다.
경상도 합천의 삼가에서 유배
중 그곳에 있는 영의정 정인
홍을 만나는데 정인홍이 그 재
주를 아껴 억울함을 힘써 주달
하여 석방되었다. 기일은 4월
1 7일이다. 묘소는 실전되어 성
석동 아랫감내 선고 묘소 아래
에 유좌酉坐로 설단하였다. 

•석주공 (필 �ㆍ2 2세ㆍ
1 5 6 9 ~ 1 6 1 2 )
습재공의 5남으로 숙부 생원

공에게 출계하였다. 자는 여장
汝章이고 호가 석주石洲이며
선조 2년, 1569년 1 2월 2 6일에
서울 마포 현석촌에서 출생하
였다. 1587년에 1 9세로 사마시
에 장원하였으나 한 자를 잘못
써서 발거拔去되니 이로부터
과거에 응시치 않았다. 1592년
임진왜란에 극언으로 상소하여
이산해李山海ㆍ유성룡柳成龍
의 오국誤國을 탄핵하여 참수
를 청하였다. 선조 2 9년, 1601
년 중국 사신을 맞는 빈상뷜相
이 된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
가 문장으로 차출해 제술관을
삼으니 사람들이 백의종사白衣
從事라 하였다. 선조가 그 시
를 보고 포상하여 순릉 참봉順
陵參奉과 동몽교관을 제수하였
는데 모두 응명치 않고 강화에
우거하며 후학을 길렀다. 이때
부민 중에 아비를 죽인 윤상倫
常의 변이 있자 상소하여 정죄

케 하고 현석촌으로 기환棄還
하였다. 송강松江 정철鄭澈이
강계江界로 유배되었을 때 찾
아가니 송강이‘내가 저승길에
천상선天上仙을 득견得見했다’
하였다. 광해조의 권신 이이첨
李爾瞻과 유희분柳希奮이 명성
을 그려 교유를 청하니 담을
넘어 피했는데 이 때문에 깊은
유감을 샀다. 소암疎庵 임숙영
任叔英이 과시의 책문에서 광
해군의 궐실를 극언하여 삭과
削科되니 공이 부시賦詩하여
풍자하자 이것이 인구에 회자
된‘궁류시宮柳詩’였다. 승지
황혁黃赫과 풍옥헌風玉軒 조수
륜趙守倫이 함께 무고된 사건
에 광해군이 이 시안으로 공을
친국親鞫하여 형신刑訊을 가하
므로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등이 힘써 구하였다. 함경도
경원慶源으로 유배명을 받고
겨우 동대문을 나가 촌사에서
졸하니 광해군 4년, 1612년 4
월 7일이고 4 4세였다. 1623년
인조반정 후 사헌부 지평持平
으로 추증되고 임금이 치제致
祭하였으며 뒤에 손자 수�遂가
귀히 됨에 따라 사헌부 집의로
가증되었다. 그 시는 여러 편
이 기아箕雅와 동문선東文選에
들었으며 많은 일화가 실록과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등 야사
와 허다인의 문집에 전한다.
문집 1 2권을 남기고 그 밖의
저술과 주생전周生傳 등 수편
의 소설을 남겼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과 문곡文谷 김수
항金壽恒이 유고를 산수刪修하
여 3권으로 간행하였는데 월사
이정귀가 그 서문에서‘기개는
우주에 넘치고 안목은 일세를
비웠다’하였고 계곡谿谷 장유
張維와 송시열도 서문으로 극
칭하였다. 만년에 정주학程朱
學에 뜻을 두고 송현宋賢의 사
적을 수편手篇하여 도학정맥道
學正脈이라 하였는데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가 발문에서‘대
의에 깊이 이르렀다’했고 잠
야潛冶 박지계朴知誡는 시로써
일찍 별세함을 탄식하였다. 선
조 3 2년, 1599년 9월 7일자 실
록에 공이 유학幼學으로 아비
를 살해한 강화인江華人 양택
梁澤의 처벌을 청한 상소가 실
려 있다. 1601년 1 1월 8일과 선
조수정실록 동년 1 0월 1일자에
접반사接伴使 이정귀의 제술관
이 되는 기록이 나오고 광해군
2년, 1610년 7월 3일에 동몽교

관으로 제수되는 기사가 있다.
동년 1 1월 2 8일자에 과시와 관
련하여 허균許筠이 논죄된 것
을 비난하는 시가 나오고 광해
군 9년, 1617년 1월 1 6일자에
공이 궁류시로 형사刑死한 기
록이 나오며 인조 1년, 1623년
4월 1 1일자에 임금이 치제하는
기사와 함께 다음과 같은 졸기
卒記가 실려 있다. ‘권필의 자
는 여장, 호는 석주로 안동인
이며 참의 권벽의 아들이다.
사람됨이 기개가 커 얽매이는
성품이 아니었으며 언론이 명
쾌하고 학문에 힘쓰면서 글을
잘 지었는데 특히 시에 능했
다. 그의 시는 격률格律이 많
고 어휘 구사가 정묘하여 근세
에서 시가詩家의 상승上乘을
논할 때는 반드시 그를 첫째로
거론한다. 일찍이 과거공부를
포기하고 관직에 제수되어도
나가지 않으며 강호를 방황하
면서 오직 시를 짓고 술을 마
시며 스스로 즐겼다. 마음이
언짢고 우울할 적이면 반드시
시를 지어 발산했으며 조종의
잘못된 일을 들을 때마다 또한
시를 지어 조롱하였다. 이 때
문에 버드나무를 �ㅇㅡㄻ은
절구 한 수가 외척外戚에게 저
촉되어 미움을 받았는데 급기
야 임자년에 이르러 시안詩案
에 연좌되어 형을 받고 죽었
다.’효종 9년, 1658년 1 2월 1 9
일자 실록에 경연에서 송준길
宋浚吉이‘선묘조宣廟朝에는
권필ㆍ조수륜 같은 사람이 교
관이 되어 동몽을 가르쳤는데
그때 인재가 많이 나온 것이
실로 이 때문’이라고 하는 기
사가 나온다. 강화의 향현사鄕
賢祠, 전남 장성長城의 운암사
雲巖祠, 충남 서천 기산의 화
산사華山祠에 배향되었다. 조
선조 뿐만 아니라 해동 역사를
관통해 최고의 저항시인으로
평가된다. 허다한 연구와 학위
논문ㆍ저술이 나왔는데 1 9 9 9년
한양대 정민鄭珉이 연구업적을
집성한‘목릉穆陵문단과 석주
권필’이 대표적이다. 
우암 송시열이 비문을 짓고,

한포재寒圃齋 이건명李健命이
글씨를 썼으며 단암丹菴 민진
원閔鎭遠이 전서篆書하였다.
1 9 9 0년대 문학박사 정민鄭珉이
연보年譜를 편술하였다. 
<사진 權炳逸 및 睡隱公系譜ㆍ

華山書院誌에서발췌> 

▲ 감내 중록의 생원공 부자 묘하의 석주공 비각

▲ 서천 화산사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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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 글은 필자가 정회원으로

있는‘한미우호협회’의 월간 저
널‘영원한 친구들’의 2 0 1 3년 4
월 제1 8 5호에 실린 것의 전재이
다. 

청문회에 관한 논란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
였다. 청문회는 고위 공직자후
보의 도덕성ㆍ자질 및 역량이
예상되는 공직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자리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취임식을 알

리는 팡파르가 2월 2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마당에서
우렁차게 울렸음에도 불구하
고, 새 정부는 두 달 가까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었다. 청문
회 지연이 그 주원인이었다.
단임 대통령의 임기 5년에서
금쪽같이 중요한 초기 두 달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막대한 국
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역대
어느 정부 못지않은, 다음과
같은 기대와 희망을 새 정부에
걸고 있다. 
하나는 경제성장의 엔진을

다시금 역동적으로 가동시키
고 이와 병행하여 효율적인 사
회복지정책을 실시하여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다
른 하나는 북한의 위급한 결핵
환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의약
품을 보내주고 있는 이 와중에
도‘독기어린 치맛바람’, ‘원
수를 찢어죽이자’는 등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배은망덕한
어휘를 남발하면서 가속화시
키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
비하여 우리의 국가안보를 확
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지켜본 이번

청문회는 그 기능과 역할을 충
실히 다 하였는가. 답은 아니
다이다. 그래서 청문회 유감이
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문회
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의 희망과 여망은 무엇인가. 

① 청문회 운영방안
한국과 미국은 정치ㆍ경제ㆍ

역사ㆍ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
상이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문회 운영방안에 관
한 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점
을 준거로 삼을 수 있다고 사
료한다. 
첫째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의 역할이다. 이번 청문
회에서 공직자 후보로 선정되
어 물의를 일으켜 국민을 피로
하게 만든 인사의 대부분이 위
장전입, 부동산투기 등 기타
불투명한 부의 축적과 탈세 등
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낙마하였다. 
아마도 이들 공직자 후보는

자기가 낙마한 이유를 누구보
다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
다. 이분들은 공직자 후보로
추천받았을 때 스스로 사양했
어야 옳았다. 높은 사회적 신
분에는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와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노블레스 오블리
지Noblesse Oblige가 있어야 한
다. 
고위공직자후보에게는 가혹

하다 할 정도로 엄격한 자기관
리가 요구되며 또한 이를 실천
해 나가는 미국사회의 사례를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박근혜정부의 출발

이 늦어지도록 이번 청문회가
난맥상을 일으킨 것은 아마도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사
는 아예 공직을 기피하고 그렇
지 못한 인사만이 높은 자리를
얻으려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미국 경
제학자 조지 애커로프가 지적
한대로 정보비대층시장일수록
구매자가 시식해 보기 전에는
질을 알 수 없는 불량품 레몬
이 시장에서 난맥상을 일으키
는, 소위‘레몬효과’를 빚는다
는 것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그런‘레몬효과’가 발생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렇지 않으면 유교의 문화

사회학적 가치관이 크게 영향
을 미치고 있는 우리 일상생활
에서, 제사를 지낼 때 붙이는
지방에‘학생부군신위’는 면하
고 보자는 공직 입신양명의 출
세지향적인 생각이 발동했을
수도 있다. 이유야 여하튼 간
에 미국의 경우처럼 면밀하고
엄격한 인사검증제도에서 통
과하지 못한 인사는 처음부터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였다. 
셋째로, 한국은 세계 2차대

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 중에

서 국토분단과 동족상잔의 피
해를 극복하고 자원빈국임에
도 불구하고 경제부흥을 성취
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치
민주화 과정도 실현하여 나가
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필자가 1 9 8 2년 인도 뉴델리

대학에 갔을 때‘서방의 성공
담 서독西獨, 동방의 성공담
남한南韓Success Story in the
West, West Germany, Success
Story in the East, South Korea’
이라 대서한 강의제목 포스터
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적
이 있다. 그리고 1 9 8 9년 모스
크바대학에 갔을 때 8 8올림픽
다음해라서인지 러시아 학생
들이‘한국제일Korea No.1’이
라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칭송하는 것을 보고,
나라 발전을 위해 어려운 환경
에서 묵묵히 노력해온 고국의
근로자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숙연한 생각이 들었다. 3월 1 8
일에 만난 김현명 주이라크대
사는 내게‘이라크는 한국을
경제발전의 모델로 여기고 있
다’면서‘식민지배와 전란 등
의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일어나
경제발전을 이룬 것을 보고 눈
물이 났다는 소리를 이라크의
국회의원과 장관들로부터 수
없이 듣고 있다’하였다. 
외국에 나가면 한국에 대한

칭송이 넘쳐난다. 그러나 국내
에 들어오면 불만과 불평이 넘
쳐난다. ‘돈 있는 곳에 사람
몰리고 사람 몰리는 곳에 싸움
난다’는 격으로, 한국이 걸어
온 압축성장 과정에서 압축불
만도 곁들여 누적되었기 때문
이다. 
청문회에서 낙마한 분들도

이러한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공과 과를 겸하면서 살아온 것
이다. ‘그림자가 없으면 도깨
비지 그게 사람이냐’는 말이
있다. 청문회에서 낙마한 분들
도 사람이다. 그리고 그림자가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
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이
분들의 그림자만 보고 마치 범
죄인을 문초하듯이, 6ㆍ2 5사변
때 보던 인민재판식으로, 공개
망신주기와 무차별 인신공격
의 소모적 정쟁으로 흐르고 있
는 목하의 한국 청문회는 우리
를 슬프게 한다. 우리는 이러
한 막가파식 청문회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 공직자후보
의 정책과 정치철학을 진지하
게 검증하는 여과과정을 청문
회를 통해 보고 싶은 것이다. 
나아가 해방이후 볼셰비즘

B o l s c h e v i s m의 마수로부터 대한
민국을 구제하고 자유민주주
의국가로 확립시킨 이승만 건

국대통령과 자유시장경제 체
제를 기반으로 산업화과정을
통하여 오늘날 세계가 칭송하
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
룩한 박정희대통령에 이르기
까지 한국의 자랑스러운 현대
사를 가리켜‘총칼없는 백년전
쟁’으로 폄하하고 있는 좌파
사학자와 종북주의자들도 역
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극과 극의 양비론
속에서 우리 사회의 방향감각
이 흔들릴 때마다 미국사회를
지켜주는 객관성과 정당성의
논리를 우리도 준거할 수 있기
를 바란다. 

② 우리의 희망과 여망
청문회로 인하여 출발이 지

연되었으나 박근혜정부에 대
하여 국민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첫째는 우리 경제
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다원주의적 경제정책의 수립
과 실천, 둘째는 북한의 핵공
격을 예방할 수 있는 힘의 배
양, 그리고 셋째는 2 1세기형
한국식 쇄국주의의 배격이다. 

㉮ 다원주의 경제정책
다원주의적 경제정책은 한국

이 1 9 6 2년 산업화 과정의 시동
을 건 이후 지금까지 활용해온
가동주의O p e r a t i o n a l i s m에 입각
한 전통경제학적 논리와 확증
주의C o n f i r m a t i o n i s m에 입각한
계량경제학적 논리에서 한 걸
음 더 나아가 제도주의
I n s t i t u t i o n a l i s m에 입각한 질서경
제학적 논리까지 포함시켜 삼
위일체를 이루어 수립되는 경
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다원주의적 경제

정책은 우리나라 국민경제
V o l k s w i r t s c h a f t의 합리적 발전
을 위한 양적 성장, 질적 성장
및 제도적 성장이 삼위일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 
이같은 경제정책은 케인즈식

메시지Keynsian Message에입각
한 거시적 및 미시적 조정과
질서자유주의, 일명 오르도자
유주의O r d o l i b e r a l i s m u s에 입각한
프라이부르그식 규범F r e i b u r g e r
I m p e r a t i v e에 입각한 체제적 조
정 간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한다. 
이같은 메카니즘의 상호작용

을 통하여 한국경제는 경제기
계 론 적 기 능 Economic-
Mechanical Function과 사회유기
론적 기능Socio-Organic Function
간에 조화와 균형을 형성하면
서 발전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가화만사성

家和萬事成’이라는 말과 같이,
자국이 직면하고 있는 3대 과
제,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
제에 입각한 선진국형 국민경
제의 확립과 발전, 무한경쟁의
세계로 치닫고 있는 신국제경
제질서에 대한 현명한 대응과
적응, 그리고 평화적 남북통일
을 위한 경제적 준비 등을 성
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

다. 이를 위한 필연적 전제조
건은 무엇보다도 국가안전의
보장이다. 

㉯ 국가안전의 보장
북한의 핵전쟁 협박에 굴하

지 않고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북을 압도할 힘이 있
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설파해온 이성적인 충고와 설
득의 효력은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한다. 
한편‘북한은 핵무기가 자국

을 지킬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
어나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은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된다면 북이 필요로 하
는 원조를 할 것이다’하는 등
의 충고는 아무런 긍정적 효과
도 유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
식해야 한다. 대신에 우리는

‘미친개에게는 몽둥이찜질이
특효’라는 말의 참뜻을 깨닫고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즉 북
의 군사력을 능가하는 힘을 자
력으로 소유하는 것만이 북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 신쇄국주의의배격
앞서 언급한 다원주의적 경

제정책을 수립하고 국가안보
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계로 향하는 지평을 열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가
추진되는 시대정신Zeitgeist 하
에서 우리의 이와 같은 노력을
방해하는 신쇄국주의는 배격
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중국
의 첸쉐선錢學森과 한국의 김
종훈을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첸쉐선은 1 9 3 1년 상하이上海

자우퉁交通대학에 입학했다가
1 9 3 4년 미국 M I T로 유학하여
항공이론을 수학하였다. 1949
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
자 학문으로 조국에 봉사하겠
다고 8 0 0㎏에 달하는 연구자료
를 가지고 귀국을 시도했으나
F B I에 발각되어 감금되었다. 5
년의 구금 끝에 한국전쟁에서
생포된 미군 조종사 1 1명과 교
환조건으로 풀려 귀국했다. 
마오쩌퉁毛澤東은 1 9 5 6년 그

에게‘미국인은 당신을 5개 사
단과 맞먹는다 했는데 내 보기
엔 그 이상’이라면서 환대했
다. 덩샤오핑鄧小平 등 역대
중국 지도자도 그의 연구를 적
극 지원하며 예우했다. 그는
중국 미사일 개발과 항공우주
과학 발전의 기틀을 쌓았다.
그 모교인 상하이 자이퉁대학
에는 그를 기리는 도서관이 건
립되었으며 그를 기념하기 위
하여 2 1 m의 개량형 중거리 미
사일이 하늘을 향해 설치되어
있다. 
김종훈( 5 3 )은 1 5세 나이로

미국 메릴랜드주 빈민촌에서
이민생활을 시작했다. 고학으
로 고등학교를 2등으로 졸업하

세상사 논단

청문회 유감과 우리의 여망
權 寧 壎

한양대학교명예교수

9면으로 계속

4월 3 0일 경북 김천시
부곡동 권경수씨가 5만 원
을, 5월 1 5일 매헌공종회
장 권용주權容周씨가 1 0만
원을, 6월 5일 권중우權重
禹(서울 성동구 금호동)씨
가 5 0만 원을 협찬하여 주
시었습니다.  

감사합니다격려에



지난 봄 3월 2 0일 우리나라
K B SㆍMBC 등 주요 방송국과
신한은행ㆍ농협 등 국가금융
기관에 동시다발의 사이비공
격이 있었다. 자그마치 3만2천
여 대의 전산망이 마비되었다.
원인분석 결과, 악성 코드를
잠복시켜 특정시간에 하드디
스크를 파괴하는‘트로이의목
마’형태의 사이버 공격으로,
그 해커 공격이 중국 인터넷의
프로토콜(IP) 주소를 경유한
흔적이 확인되어 북한의 소행
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세계는 새로운 형

태의 전쟁‘사이버전’에 돌입
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일찍 사이버부대를 창설하여
군사조직으로 작전을 수행하
고 있고, 미국도 사이버 테러
를 미래의 최고 위협으로 보고
기존의 육ㆍ해ㆍ공ㆍ우주에
이은 제5의 전장戰場으로 규정
하여 여기에 국방투자를 집중
하고 있다. 
사이버전쟁은 1 9 9 9년 코소보

분쟁을 시작으로 하여 2 0 0 8년
러시아와 그루지아 간의 영토
분쟁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
었다. 러시아가 그루지아의 대
통령 및 정부ㆍ금융기관ㆍ언
론사ㆍ군정보 시스템 등에 디
도스D - D o s (대규모 분산 서비
스 거부) 공격으로 모든 정보
망을 마비시키고 지상군을 투
입하여 5일 만에 그루지아 지
역을 장악하였다. 미국도 2 0 1 0
년 이란의 나탄즈 우라늄 농축

시설에 악성 코드 스턱스넷
Stuxnet 공격을 가하여 원심분
리기 1천여 기를 파괴함으로써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의 진행을 2년 정도 지연시켰
다. 
2 0 0 9년 세계 6 5개국에서 4 3 5

개 서버가 잘못 조작되는 것을
통하여 한국ㆍ미국 등의 3 5개
주요기관에 이틀에 걸쳐 집중
적인 공격을 가하였고, 2011년
에도 7 0개국의 4 7 4개 서버가
우리나라의 여러 사이트를 마
비시켰다. 최근에도 미국의 워
싱턴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
언론사와 록히드마틴ㆍ코카콜
라에 이르는 1 4 0여 개 기관단
체가 유사한 사이버공격을 받
았으며 그 배후로 중국의 인민
해방군이 지목되면서 이것이
양국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은 2 0 1 0년 5월 국가안보

국장을 책임자로 새로운 사이
버사령부를 설치해 군과 정부
는 물론 민간 사이버 시스템의
보안에도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다. 미 국방부도 현정부의
예산감축으로 어려움에도 불
구하고‘사이버군이 제4군’이
라는 개념으로 그 전력을 9 0 0
명에서 2 0 1 5년까지 1 3개 부대
5천 명 규모로 늘여 공격과 방
어능력을 확충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금년초

‘사이버공격의 예방과 무력화
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지시
하고 있고, 중국도 상해에 본

부를 둔 인민해방군 6 1 3 9 8부대
를 비롯한 최대 해커부대에 5
천여 명 병력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년 3월 2 0일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도 사이버공격을
‘무력분쟁’으로 보고 이에 대
한 대응 매뉴얼을 교전수칙으
로 성문화하였고, 대만도 같은
날 중국의 사이버공격에 대비
하여 사이버전 부대를 발족시
켰다. 이스라엘에서는 국방부
가 사이버전부대에의 입대를
전제로 일반 고교생 2 0 0명을
선발하여 주2회 실습위주의 사
이버전 방어기술을 교육시키
고 있다. 
한편 극심한 경제난으로 군

사력 확충이 어려울 것 같은
북한은, 일찍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부대 창설에 자극되어
1 9 9 0년부터 사이버전을 겨냥한
해킹 인력을 집중양성해 현재
그 규모가 3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들
군 총참모부 정찰총국에는 1천
여 명 규모의 전담부대가 운용
되고 있으며 그 요원이 중국
동북부에 1 0여 군데와 여타 해
외의 여러 곳에서 활동중인 것
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 하에서 우

리나라는 2 0 0 3년부터 1 0여 년
째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고 있
다. 2006년에 안보부처 장관급
인사의 이메일이 해킹된 것을
비롯하여 2 0 0 8년에는 청와대
국가안보회의 컴퓨터가 바이

러스에 오염되는 사건이 발생
하였다. 2009년 7월과 2 0 1 1년
초에는 정부 주요기관의 사이
트에 디도스공격이 가해졌다.
1 1년 4월에 농협 전산망이 마
비되고 1 1월에는 고려대의 정
보보호대학원에, 2012년 6월에
는 중앙일보 등 언론기관이 공
격당했다. 그리하여 2 0 0 8년 이
후 우리가 당한 사이버공격이
자그마치 7만3천여 건이나 되
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강의 정보기

술 국가, 즉‘I T강국’으로 국
가의 안보에서부터 사회 경제
와 일반경영 및 각종 시설의
유지를 정보기술망I T N에 의존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I T강국인 한국이 세계 사이버
전의 주무대가 될 것으로 보이
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실정은
목하 사이버 안전을 지킬 보안
연구의 수준과 투자가 미흡한
상태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국가

안보의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최우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문 요원 양성과 군관민이 모
두 참여하는 종합사이버테러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번번이 왜 사전 대비를 아니하
고 상황이 터진 뒤에야 허둥대
고 법석을 떠는가. 
새 정부는 신설 국가안보실

에 사이버담당 부서를 두고,
총리실에 국방부ㆍ국정원ㆍ정
부공공기관ㆍ경찰ㆍ방통위ㆍ
금융위 및 민간기업 등 국가
전체의 사이버업무를 유기적
으로 총괄하는‘컨트롤 타워’
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해
킹을 차단하거나‘안티 해커’
로서의‘화이트전사’를 확충하
는 일도 시급하다. 현재 우리
는 국군사이버사령부에 5백여
명 인원과 방통위 산하 한국인

터넷진흥원에 있는 인원 1 5 0여
명으로, 기업 3 4 7만 개소, 인터
넷과 스마트폰 가입자 3천만
명, 인터넷 서버 5 7 0만 대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감당하고
대응하기가 어렵다. 군경과 민
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보안전문가의 역량을 모아 효
율적인 운용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1 8대 국회의 몰지
각으로 폐기된‘사이버테러법’
을 다시 살려 처리하고‘사이
버안전관리규정ㆍ정보통신망
법ㆍ교전규칙’등관련 법체계
를 정비하여 굳건한 사이버보
안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포린어

페어’의 편집장 로스코프가 이
제 핵위협으로 대표되는‘냉전
Cold War’의 시대에서 첨단기
술을 동원한 저강도 충돌의

‘쿨워Cool War’시대의 도래를
예고했다. 미 국가정보국의 클
래프 국장도‘직면한 최대의
안보위협은 사이버공격과 스
파이활동’이라 하였다. 앞으로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 고정간
첩이나 사이버기술을 통해 적
국의 기업과 인프라에 타격을
가하는 이른바 ’쿨워‘가 빈번
해질 것이다. 
이제 사이버전 대비는, 국가

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
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이
버보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
라 우리의 안전과 생명에 필요
한 조건이 되고 있다. 정부도
더 이상 사이버테러 공격을 허
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를 보여야 한다. 
지능적이고 정교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의 전복을 노리는 숙
적 세력의 어떤 테러도 막지
않으면 안된다. 그에 우선하여
우리 국민일반부터 끔찍한 사
이버테러의 불감증에서 벗어
나야 한다.    

이 생각 저 걱정

사이버전의 도래
權 海 兆

편집위원

92 0 1 3년 7월 1일 월요일 제152호

고 존스 홉킨스대학 전자공학
과에 진학했으며 동대학원에서
기술경영학 석사와 메릴랜드
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
았다. 
1 9 9 2년 딸의 이름을 딴 벤처

회사‘유리시스템’을 설립했
다. 전투기통신장비를 생산하
는 회사였다. 이 회사를 매각
한 다음 김종훈은 미국 4 0 0대
부자 반열에 올랐다. 김종훈은
2 0 0 5년부터 현재 세계 최대 민
간통신연구소인 벨연구소
Alcatel-Lucent Bell Labs의 사장
으로 재직했다. 
지금까지 벨연구소는 1 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2 0 0 9년 기준으로 연구개발 투
입자금이 2 4억 유로(약 3조4천
5백억)가 넘는다. 김종훈은 미
해군의 핵잠수함장교로 7년 근
무한 경력도 있다. 이밖에 2천
년대 중반 스탠포드대 한국학
석좌교수기금에 2백만 달러를,
메릴랜드대에 5백만 달러를 기

부했다. 메릴랜드대는 김종훈
이라 명명한 종합연구동을 건
립했다. 
이러한 김종훈을 박근혜대통

령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
로 초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귀국후 자신과 부인에게 가해
지는 갖은 중상모략에 시달렸
다. 그리고‘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여러 혼란상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
던 나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
다. 나는 너무 순진했다’고 통
탄하며 좌절감만 안고 미국으
로 돌아갔다. 
여기서 청문회는 무엇을 질

문하고 청취하였는가. 과거의
로마제국과 근세의 영국ㆍ네덜
란드ㆍ미국 그리고 현재의 중
국에서 개방과 포용력ㆍ관용이
국가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하였
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물안개
구리가 되어 찾아오는 인재마
저 내쫓고 마는 한국식‘신쇄
국주의’의 우를 범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에도 아주 큰 우를

가끔 범해왔다. 한 예를 들면,
과거 서독은 ‘결제수단
V e r r e c h n u n g s e i n h e i t’이라는 제도
를 통하여 동독에 현금이 아닌
물자를 원조하여 동독인의 생
존을 지원하면서 통일을 이루
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우리는‘햇볕정책’이

라는 미사여구로 북한에‘달
러’를 제공하여 지금 머리위에
핵폭탄을 이고 앉아 갖은 모략
과 공갈ㆍ협박을 받으며 살아
가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우
를 범한 나머지의 자업자득이
다. 
초일류국가는 미사여구가 아

니라 사람과 제도가 만들어왔
다. 이제 우리는 신쇄국주의를
배격하고 다원주의적 경제정책
을 수립하여 국민행복을 증진
시키면서 국가안전을 보장하여
야 한다. 즉 사고방식과 국가
전체시스템을 확 바꿔야 한다.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근면하고 현명한
우리 국민은 이 과제를 반드시
성취하리라고 믿는다. 

8면에서 계속
능동춘추에 1 0년을 연재해온 천착물

한권의 단행본으로 발간

漢字도 우리글
한국어 어쩌면 좋은가

權光旭

서두를 한번 읽기 시작하면 몰랐던 우리 말글의 병을
자각하며 잠재의식의 회오리에 말려든다. 일독을 마치고
거기에서 벗어나노라면 우리 어문의 괴저와 뇌질환으로
부터의 출구가 선명히 드러나 보인다.

신국판 4 0 3면ㆍ값 1 , 3 0 0 0원ㆍ서점에서구입
도서출판 해돋이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5-5 파크뷰타워8 0 7호 우1 1 0 - 0 4 4
전화 02) 734-3085ㆍ732-9139 / 전송02) 738-8935

전자우편 h a e d o g e e @ k o r n e t . n e t

한자를 퇴출하고 박멸한 자리에 영어휘가 파도처럼 밀
려들어오며 거개의 우리말 어휘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면서 어법만 따라하느라 왜곡시켜
한국어는 뇌경색에 걸려 빈사상태이다.  영어를국어화하
기 앞서 한자부터 한국어에, 광의의 한글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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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3년 5월 4일 토요일 9시
3 0분 고양시 탄생 6백 주년을
맞아 벌이는 행주문화제가 행
주산성 충장사忠莊祠 일대에서
전통문화행사로 열렸다. 고양
시가 매년 행하는 최대규모의
축제행사이다. 행주문화제로서
는 금년이 2 6주년이 되며, 전
에는 이를 가을에 행하였는데
근자에 고양시의 전신인 고양
군과 고봉현高峰縣이 옛적에
탄생한 날짜를 함께 기리고자
5월 4일로 당겼다. 
행주산성 충장사의 사당에서

충장공忠莊公권율權慄 도원수
께 행사를 아뢰는 고유제가 봉
행되는 것으로 축제는 시작된
다. 다음 산성문 안의 충장공
동상 앞에서 문화제의 개막을
선언하는 퍼포먼스가 있었다.
한편 아침 9시부터 1 8시까지
산성하 활터인 충훈정忠勳亭에
서 궁도대회가 열리고, 산성의
잔디마당에서는‘행주마당 토
막극장’에서 야외극‘놀부야’
가 공연되었다. 산성하의 너른
주차장 마당에서는‘승전의식’

이 1시간
여 동안
공연되었
다. 산성의
정문광장
에 서 는
‘ 수 문 장
교대식’과
‘행주기마
대의 행
렬’이 연
출되고 정
문안 동상
앞마당에

서는‘행주 도당굿판’이 벌어
졌다. 2시간여의 이 굿판을 어
린이ㆍ어른 할 것 없이 즐겁게
관람하였다. 그밖에 산성 주변
의 곳곳에서‘전통놀이 체험ㆍ
다도체험ㆍ가훈만들기ㆍ신기
전神機箭 마당ㆍ오마주 권율도
원수ㆍ다정한 행주주먹밥’등
의 행사가 이른바‘왁자지껄
축제’로 벌어졌다. 
원래 이 고양 행주문화제는

임진왜란 행주대첩 당시 전사
한 병사와 억울하게 죽은 백성
및 적국 일본의 왜군병사까지
의 원혼을 진위하고 충장공 권
율 도원수의 영령의 평안을 기
원하면서 산성이 있는 덕양산
의 산신을 달래고자 산하촌 잣
골과 맨돌마을 사람들이‘도당
제都堂祭’형식으로수백년 전
부터 해내려온 민속행사로서
이를 통해 마을의 안녕과 질병
예방 및 풍년 등을 기원한 것
이다. 
이것이 1 9 8 0년대 말 행주문

화제라는 명칭으로 승격되어
지역 문화제
로 발전하면
서 주민과
시당국 및
문화원에서
협조하여 오
늘과 같이
발전되었다.
이러한 축제
가 산성의
사당에서 충
장공 위에
고유를 행함
으로써 개막

되는데, 그 고유제가 다음과
같이 집사자가 분방되어 봉행
되었다. 
이번 고유는 예년과 달리 3

헌관이 동시 입실하여 차례로
헌작하는 절목으로 거행하였
다. 
본디 고유는 단헌單獻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어지럽혀 3
헌작을 해오던 터인데, 이번에
시간을 단축한다는 핑계로 이
를 절충하여 조정한 셈이 되었
다. 
초헌初獻 : 최성崔星(고양시

장)
아헌亞獻 : 선재길宣在吉(고

양시의회 부의장)
종헌終獻 : 방규동方奎東(고

양시문화원장)
집례執禮 : 정대채鄭大采(충

장사제전위원)
대축大祝 : 선호술宣鎬述(제

전위원)
감제監祭 : 이충구李忠九(제

전위원장)
상례相禮 : 김광주金光柱(제

전위원)
봉향奉香 : 선운영宣橒永(제

전위원)
봉로奉爐 : 권정택權貞澤(제

전위원)
봉작奉爵 : 김문식金文式(제

전위원)
사준司� : 김수옥金壽玉(제

전위원)
<사진ㆍ글 權炳逸> 

고양시 6 0 0주년 맞이 행주문화제
5월 4일 충장사와 행주산성ㆍ고양시내일원에서

▲ 행주문화제가열리고 있다

▲ 산성 주차장마당의 승전행사 광경

▲‘행주도당굿’의 제상차림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옛
향주나루가 있던 덕양산 자락
언덕에 있는 행주杏洲서원 기
공사紀功祠의 춘계 향사가 4월
2 4일, 음력으로 3월 1 5일 정일
에 거행되었다. 오전 1 0시 3 0
분경에 행례가 시작되고 참제
원은 5 0여 명이었다.
이 서원은 원래 충장공 권율

權慄 도원수의 전공을 기리는
독립 사당으로서 옛적 순조의
어명 사액賜額으로 세운 것이
다. 충장공의 춘추 원향院享은
원래 이곳이 유일하였고, 구한
말 금산의 이치대첩지에 금곡
사金谷祠가 생겨 충장공을 주
벽主壁으로 8 0여 위가 합사合
祀되었으며 지금의 행주산성
충장사忠莊祠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시멘트 건물로 축조되어
충장공을 독향으로 대첩제와
행주문화제를 올리는 데 쓰고
있다. 
행주서원은 일제시 훼폐되어

있다가 동란시는 행주초등학교
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이윽고
민간에 매각되어 술을 파는 음
식점이 되었다. 이를 1 9 8 0년대
안동권씨중앙종친회가 모금으
로 매입하여 당시 고양군에 기
부채납했고, 고양시가 오래 보
유하고 있다가 근년에야 중수

복원하여 지역
유림으로 하여
금 춘추향을 받
들게 하고 있
다. 이때 복향
復享하면서 충
장공의 휘하이
던 선거이宣居
易ㆍ변이중邊
以中 등 6선생
을 추배追配하
였는데 고양시
유림에서 독향
주벽인 충장공
의 본손 문중과
충분히 숙의를
하지 않은 탓
에, 이의를 제
기하고 있는 본
손이 참여를 아
니하여, 지금껏
충장공의 본손
은 이 향사에서
모습을 볼 수
없고 고양 유림

에 속한 권씨 방손이 그 유사
를 섭행하는 형편이 되었다. 
이번 향사에도 충장공의 본

손은 참제자가 없었으며, 고양
유림의 방손 화산부원군종회장
권정택權貞澤씨가 서원의 유사
로서 축관에 분정되고, 취재를
갔던 본사의 권병일權炳逸 편
집위원이 7위에 각헌작하는 7
인 종헌관의 1인으로 천발되었
다. 분방된 주요 집사자는 다
음과 같았다. 
초헌관 : 김경주金京周(고양

시 덕양구청장)
아헌관 : 박윤희朴潤熙(덕양

구의회 의장)
종헌관 : 권병일權炳逸(안동

권씨 주벽위)ㆍ선호술宣鎬述
(보성선씨)ㆍ조돈학趙敦學(풍
양조씨)ㆍ변재필邊在弼(황주변
씨)ㆍ이충구李忠九(전주이씨)
ㆍ정의종丁義鐘(압해정씨)ㆍ김
백호金白虎(서원부원장)
감제監祭 : 한유수韓有洙(부

원장)
대축 : 권정택權貞澤(서원

유사)
집례 : 선운영宣橒永(유사)
집례해설 : 김옥란金玉蘭(예

절강사) 
<權炳逸 제공> 

행주서원 기공사紀功祠춘계향사

▲ 기공사 향사에서 권정택 축관이 독축하고 있다

▲ 권병일 종헌관이 작헌하고 있다

짤막하나 짜임이 있는 에세이 9 0여 편이 실렸다

홰나무그늘의 노병
고희에 이른 한 베테랑의 독백

권해조

숱한 환난을 겪으며 오늘의 분단 한국은 유지되고 발전하여
세계에서 처절히 치솟고 있다. 누가 별소리를 해도 이 현실은 부
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발목은 항상 잡혀 있다.
외부로부터 하나가 잡혀 있고 이제 내부로부터 나머지가 잡히지

않으려고 용쓰고 있다. 

A 5신판 3 5 2면 값 1 2 , 0 0 0원
도서출판 해돋이

전화 02) 734-3085ㆍ732-9139 / 전송02) 738-8935
전자우편 k w o n o h n 3 3 2 9 @ n a v e r . c o m

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호흡시키는 공기중의 산소이다. 산소

가 부족하면 인체의 뇌가 먼저 죽는다. 안보가 없으면 나라에서 국체

가 뇌사한다. 국체가 죽으면 국민도 살지 못한다. 



권오길 (강원
대 명예교수)
씨는 5월 2 0
일자 조선일
보에‘국내에
서 생물책( 4 3

권) 가장 많이 쓴 달팽이 박
사’라는 이름으로 특보되었다.
‘최보식이 만난 사람’이라는
특집 탐방대담으로 조명되어

‘모든 생물은 종족보존 위해
살아… 결혼 않는 젊은이들 안
타까울 뿐’이라는 표제가 대서
된 이 기사에서 그는‘꽃술은
일종의 꽃 성기, 수술은 열 개,
그 가운데 암술 하나가 툭 튀
어나와, 밤송이의 가시는 3 0 0 0
개, 솔방울의 비늘은 1 0 0여개,
민들레꽃 홀씨는 1 2 3개’라고
말하고 있다. 경남 산청의 벽
지에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
를 마치고 중학 진학을 못해
나뭇지게를 지다가 이듬해 2 0
리 떨어진 곳에 중학이 생겨
입학했다. 고교는 또 고모의
집에 가 기식하며 다녔는데 우
등생으로서 특히 생물과목에
고득점하여 학비가 거의 없는
서울대 사대 생물학과에 들어
갔다. 수도여중고ㆍ경기고교ㆍ
서울사대부고에서 1 5년 동안
교사로 재직하며 석ㆍ박사를
하여 뒤늦게 강원대 생물학 교
수가 된 그는 2 5년 동안 호기
심을 자극하는 명강의로‘스타
강사’의 별호를 받기도 하고
은퇴 후에도 오소리굴 같은 움
막에 묻혀‘전업’에 몰입하며
매년 한 권꼴의 저서를 내고

있다. ‘원색한국패류도감ㆍ인
체기행ㆍ눈에 비친 생명교향
곡ㆍ흙에도 뭇생명이ㆍ갯벌에
도 뭇생명이ㆍ강에도 뭇생명
이ㆍ미토콘드리아ㆍ구석구석
우리몸 산책ㆍ달과 팽이’등이
세상에 알려진 그의 명저이다. 

권광수 (한국
파독광부간호
사간호조무사
협회장ㆍ독일
아헨대 공학
박사ㆍ전 청

주대 토목공학교수)씨는 5월
2 1일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세
운 파독근로자기념관을 개관
하였다. 이 기념관은 동협회가
5년 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래 올해로 파독 개시 5 0주년
을 맞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
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건
립한 것이다. 기념관을 열면서
그는‘법인 설립 5년 만에 기
념관을 여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제 출발이다. 6,70년대 독일
로 갔던 7 9 6 8명의 광부, 1만2
천여 명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의 소망은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는 것이다. 대개 7 0을 넘긴
나이라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였다. 그는 1 9 7 0년 1 2월 한
양공고 교사로서 파독광부 2차
4진으로 독일에 갔다. 그는 9
남매의 맏이였고 아버지는 경
북 문경탄광의 광부였다. 교사
월급 3만 원으로 가족 생계비
가 턱없어 광산사업가가 되고
자 독일로 갔다. 이를 악물고
탄을 캐며 밤공부를 하여 1 3년
만에 아헨공대에서 박사학위
를 받았다. 1983년 한국동력자
원연구소에 유치과학자로 들
어와 2 0여년 근무후 정년을 하
고 청주대 교수로 옮겨 다시
은퇴할 때까지 1 8 0여 편의 논

문을 발표해 국내 암석역학의
전문가가 되었다. 그는 앞으로
의 기념관 운영계획에 대해

‘파독근로자들의 애환을 달래
고 그들을 기념하는 공간을 넘
어 이 땅에 사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쉼터 역할을 할 것이다.
5 0년 전 우리 자신이 외국인
노동자였고 다문화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려줄 이야
기가 많다’고 하였다. 

권노갑權魯甲
(민주당상임고
문ㆍ급사중공
파 3 3世)씨는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영문학

과에서 영문학석사 학위를 받
게 되었다. 논문은‘존 F 케네
디의 연설문에 나타난 정치사
상 연구’이다. 한국외대 당국
은 그의 논문이 5월 2 7일 최종
심사를 통과했으며 그가 동교

‘개교 이래 최고령 영문학석사
학위 취득자’라고 밝혔다.
2 0 1 1년 9월 동대학원에 입학한
권고문은 4학기 만에 케네디의
연설문에 나타난 민주주의 정
치사상을 분석해 케네디정부
특유의 이상주의와 뉴프런티
어 정신을 정리한 이 논문을
썼다. 그리고 예비심사에서 8
인의 교수 앞에서, 최종심에서
는 3인의 교수 앞에서 직접 프
레젠테이션을 했다. 정치를 할
때부터 케네디 대통령의 뉴프
런티어 정신에 관심이 쏠려 관
련 서적을 많이 읽었다는 그는
박사과정에 진학해‘케네디의
뉴프런티어 정신과 마틴 루터
킹의 인권사상을 함께 연구하
겠다’하였다. 지도교수 성경
준씨는 그가‘높은 연세에도
놀라운 학구열과 통찰력 있는
연구의 깊이를 보여줘 다른 학

생의 귀감이 되고 있다’면서
박사과정도 무난할 것으로 본
다 하였다. 지난해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을 때 말고 그는
한번도 강의에 빠지지 않고 먼
저 나와 앞줄에 앉아 아들손자
와 같은 동급생을 앞지르며 수
업이 끝나면 함께 어우러져 나
가 저녁과 술을 먹으며 배움을
교감하였다. 1930년 2월 경북
달성군 하빈면에서 출생한 그
는 취학 전에 백부의 손에 이
끌려 개항장인 목포로 이주하
고 그곳에서 1 9 4 9년 목포상고
를 졸업하고 1 9 5 3년 서울의 동
국대 경제학과를 나와 목포여
상 영어교사를 하다가 1 9 6 2년
김대중의원의 비서가 되어 정
계에 입문하였다. 86년에 고려
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하고 9 2
년에 1 4대 국회의원으로 원내
에 들어가 이듬해 민주당 최고
위원이 되었다. 96년에 1 5대
의원이 되어 정치인생의 전성
기를 이뤘으나 9 9년 새정치국
민회의 상임고문으로 물러났
다가 2 0 0 0년 새천년민주당 최
고위원이 되었으나 이로부터
은퇴의 길을 걸었다. 2001년에
한국방정환재단의 이사장이
되고 같은 해‘자랑스런 동국
인’에 선정되며 미국의‘마틴
루터 킹 인권상’을 받았다. 

권여선 (소설
가ㆍ복야공파
3 5世)씨는 6월
8일 고양시
선유동‘소설
의 느티나무

숲’에서 있은‘분단문학포럼’
의‘단편소설 페스티벌’에서
작품‘은반지’로 독회발표를
하였다. 고양시와‘이호철문학
재단’ㆍ독서신문이 후원하는
이 문학 페스티벌은 금년 5회
째를 맞았고, 이번에는‘바라
던 바 그대로의 단조로운 나
날’이라는 표제로 오전 1 0시부
터 오후 6시까지 6독회로 나뉘
어, 제1독회에 고 염상섭의
‘별을 헨다’, 2독회에 호영송
의‘뒤늦은 추적’, 3독회에 김
다은의‘쥐식인’, 4독회에 백
가흠의‘그래서’, 5독회에 권
여선의 은반지, 6독회에 이호
철의‘땅의 역사歷史와 하늘의
역사役事’의 순서로 진행되었
다. 권여선씨의 5독회는 배정
된 1 6시부터 1 7시까지 1시간
동안 단편소설 은반지를 작가
가 해설 낭독 하고 사회자로서
문학평론가 숭실대 이경재 교
수가 배석하여 작가를 소개평
가하고, 질의 및 토론을 유도
하며, 또한 작가가 독자의 질
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
어졌다. 그는 1 9 6 5년 경북 안
동에서 출생하여 부친 권영위
공의 직장에 따라 부산에 이
주, 성장하였고 일찍 부친을
여의었다. 서울대 국문과와 동
대학원 및 인하대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1 9 9 6년‘푸르
른 틈새’로 제2회‘상상문학
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나왔
다. 장편소설 푸르른 틈새, 소

설집‘처녀치마ㆍ분홍리본의
시절ㆍ비자나무숲’을 내고,
2 0 0 7년‘약콩이 끓는 동안’으
로 오영수문학상, 2008년‘사
랑을 믿다’로 이상문학상,
2 0 1 2년‘레가토L e g a t o’로 한국
일보문학상을 받으며 사계에
서 많이 주목받는 작가가 되었
다. 이번 호에 본지가 표제인
물로 그 삶과 작품세계를 조명
코자 현장취재하였으나 본인
이 고사하여 다음 기회로 미뤘
다. 

권득남權得
男(건국대 동
물생 명공학
교수)씨는 연
구팀의 주역
으로서 돼지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할 때 일
어나는‘급성면역거부반응 유
전자’를 제거한‘미니 복제 돼
지’를 생산했다. 6월 1 7일 건
국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동교 동물생명공학과 권득남
ㆍ박찬규ㆍ김진회 교수팀은
전남대 강만종, 차의대 김재
환, 순천대 박광욱, 미 미주리
대 프래더 교수 및 이기호 박
사의 연구팀과 공동으로 돼지
장기를 이식할 때 급성면역거
부반응을 야기하는 유전자‘그
루콜뉴라민산’을 제거한 돼지
의 복제에 성공했다 한다. 그
의 연구팀은 미니 돼지의 체세
포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C M A H전이효소’유전자 2개
를 완전히 없앤 다음 복제기술
로 유전형질을 바꾼 미니돼지
를 생산했다. 이 돼지에서 급
성 면역거부반응이 줄어든 것
도 확인됐다. 돼지장기는 인간
의 장기와 크기가 비슷해 대체
장기로 주목받고 있으나, 면역
거부반응 등으로 한계가 있는
데, 이번 복제 성공으로 인간
공여용 돼지장기가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권오상 (조각
미술가)씨는
6월 1 7일‘김
세중기념사업
회(이사장 김
남조)’가 시

행하는 제2 7회 김세중조각상의
청년조각상 수상자로 선정되
어 동월 2 4일 백범김구기념관
에서 있은 시상식에서 이를 받
았다. 1974년 서울 출생으로
홍익대 조소과 대학원에서 석
사를 받은 그는‘사진으로 이
어붙여 입체조각을 하는 미술
인’으로 이름났으며 이러한 장
르를 처음 창조했고, 자기는
‘사진가가 아닌 조각가’임을
표방하고 있다. 지난해 영국
맨체스터 아트갤러리에서 개
인전을 열어 주목받고, 모출판
사에서 최근에 낸‘한국의 젊
은 미술가들’에 인터뷰로 실린
4 5인의 첫째 인물이 되고 있으
며, ‘안녕하세요, 예술가씨’라
는 단행본의 탐방 인물 2 0인
중에도 으뜸에 들었다. 

1 12 0 1 3년 7월 1일 월요일 제152호

권박사의 랜덤 페스티발

누구나 객관식 천재
권신원

무수한 수험생이 객관식 선다형 문제로 그 성취도를 평가받고있다. 거기에종속
된 모든 학생의 경우, 각자의학급에서 1 0위 아래로 추락하면주위에서‘학생취급’
을 아니한다. 50명학급이면 8할인 4 0명 절대다수가, 그리하여‘서글픈탈락자’요

‘꿈을 잃을까 두려운 청소년’으로 전락한다. 사실이면큰일 아닌가. 

B 5판 전수원색 1 2 8면 값 1 2 , 0 0 0원
해돋이예측경영연구소

도서출판 해돋이
전화 02) 734-3085ㆍ732-9139 / 전송02) 738-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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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용장구中庸章句 (承前)
31-01. 唯天下至聖유천하지

성, 爲能聰明睿知 위능총명예
지, 足以有臨也 족이유림야;
寬裕溫柔관유온유, 足以有容
也족이유용야; 發强剛毅발강
강의, 足以有執也족이유집야;
齊莊中正재장중정, 足以有敬
也족이유경야; 文理密察문리
밀찰, 足以有別也족이유별야.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인만

이 총명함과 뛰어난 지혜를 발
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군림하고, 여유가 있어 따뜻하
고 부드러우며 도량이 넓어 충
분히 포용하며,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어 족히
통치권을 장악하고, 장엄하면
서도 치우침 없이 바르게 재계
할 수 있어 족히 공경하며, 문
장의 이치를 세밀히 살필 수
있어 족히 구별할 수 있다. 
知지, 去聲거성. 齊재, 側皆反측

개반. 別별, 彼列反피열반. •聰明
睿知총명예지, 生知之質생지지질.
臨임, 謂居上而臨下也위거상이임
하야. 其下四者기하사자, 乃仁義禮
知之德내인의예지지덕. 文문, 文章
也문장야. 理이, 條理也조리야. 密
밀, 詳細也상세야. 察찰, 明辯也명
변야. 
지知는 거성이다. 재齊는 측側

과 개皆의 반절음이다. 별別은 피
彼와 열列의 반절음이다. •총명
하고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은 본
바탕이 태어나면서 아는 것이다.
임臨은 윗자리에 있으면서 아랫사
람에게 군림하는 것이다. 이 아래
의 네 가지는 바로 인仁ㆍ의義ㆍ
예禮ㆍ지知의 덕이다. 문文은 문
장이다. 이理는 조리條理이다. 밀
密은 자상하고 세밀한 것이다. 찰
察은 명확히 분별하는 것이다.
•주 : 내인의예지지덕乃仁義

禮知之德 : ‘지知’가 ‘사서대전’
에는‘지智’로 되어 있다. •명변
야明辯也 : ‘변辯’이‘사서대전’
에는‘변辨’으로되어 있다.

31-02. 溥博淵泉부박연천,
而時出之이시출지. 
두루 넓고 샘이 깊어서 때에

맞춰 드러나 보인다.
溥博부박, 周�而廣�也주편이

광활야. 淵泉연천, 靜深而有本也정
심이유본야. 出출, 發見也발현야.
言五者之德언오자지덕, 充積於中
충적어중, 而以時發見於外也이이
시발현어외야
부박溥博은 두루 넓어서 광활한

것이다. 연천淵泉은 고요하고 깊
으며 뿌리가 있는 것이다. 출出은
드러나 보인다는 뜻이다. 다섯 가
지의 덕이 안으로부터 가득히 쌓
여 때맞춰 밖으로 드러나 보인다
는 것을 말하였다.

31-03. 溥博如天부박여천,
淵泉如淵연천여연. 見而民莫

不敬현이민막불경, 言而民莫
不信언이민막불신, 行而民莫
不說행이민막불열. 
두루 넓은 것은 하늘과 같

고, 샘이 깊은 것은 못과 같다.
나타나면 백성이 공경하지 않
음이 없고, 말하면 백성이 믿
지 않음이 없으며, 행하면 백
성이 기뻐하지 않음이 없다.
見견, 音現음현. 說설, 音悅음

열. •言其充積極其盛언기충적극
기성, 而發見當其可也이발현당기
가야. 
견見은 음이 현現이다. 설說은

음이 열悅이다. •가득히 쌓인 것
이 지극히 무성하면 드러나 보이
는 것은 마땅히 옳다는 말이다. 

31-04. 是以聲名洋溢乎中國
시이성명양일호중국, 施及蠻
貊이급만맥. 舟車所至주거소
지, 人力所通인력소통; 天之
所覆천지소부, 地之所載지지
소재, 日月所照일월소조, 霜露
所隊상로소추; 凡有血氣者 범
유혈기자, 莫不尊親막불존친,
故曰配天고왈배천. 
그리하여 명성은 중국에 흘

러넘쳐 남만족南蠻族과 북맥족
北貊族에 뻗친다. 배와 수레가
이르는 곳, 사람의 힘이 미치
는 곳, 하늘이 덮어주는 곳, 땅
이 실어주는 곳, 해와 달이 비
치는 곳, 서리와 이슬이 내리
는 곳의 혈기 있는 것이 다 존
경하고 친애하지 않음이 없으
므로 하늘과 더불어 짝한다 하
는 것이다.
施이, 去聲거성. 隊대, 音墜음

추. •舟車所至以下주거소지이하,
蓋極言之개극언지. 配天배천, 言其
德之所及언기덕지소급, 廣大如天
也광대여천야. 
이施는 거성이다. 대隊는 음이

추墜이다. •배와 수레가 이르는
곳 이하는 대체로 지극한 말씀이
다. 하늘과 짝한다는 것은 그 덕
이 미치는 곳이 광대하여 하늘과
같다는 말이다. 
•주 : 施시는 음이 이이고 뻗

어 미친다는 뜻이다. 

右第三十一章 우제삼십일장. 承
上章而言小德之川流승상장이언소
덕지천류, 亦天道也역천도야. 
이상은 제3 1장이다. 앞장에 이

어 작은 덕이 냇물처럼 흐름에 대
해 말하였으니, 역시 하늘의 도이
다. 

32-01. 唯天下至誠유천하지
성, 爲能經綸天下之大經 위능
경륜천하지대경, 立天下之大
本입천하지대본, 知天地之化
育지천지지화육. 夫焉有所倚
부언유소의. 
오직 천하의 지극히 성실한

사람만이 천하의 대경大經을
경영하여 다스릴 수 있기 때문

에 천하의 커다란 근본을 세울
수 있고, 천지자연의 이치로
만물을 기르고 자라게 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어찌 다른 것
에 의지하는 일이 있겠는가. 
夫부, 音扶음부. 焉언, 於虔反어

건반. •經경ㆍ綸윤, 皆治絲之事개
치사지사. 經者경자, 理其緖而分之
이기서이분지; 綸者윤자, 比其類
而合之也비기류이합지야. 經경, 常
也상야. 大經者대경자, 五品之人倫
오품지인륜. 大本者대본자, 所性之
全體也소성지전체야. 惟聖人之德
極誠無妄유성인지덕극성무망, 故
於人倫各盡其當然之實고어인륜각
진기당연지실, 而皆可以爲天下後
世法이개가이위천하후세법, 所謂
經綸之也소위경륜지야. 其於所性
之全體기어소성지전체, 無一毫人
欲之僞以雜之무일호인욕지위이잡
지, 而天下之道千變萬化皆由此出
이천하지도천변만화개유차출, 所
謂立之也소위입지야. 其於天地之
化育기어천지지화육, 則亦其極誠
無妄者有默契焉즉역기극성무망자
유묵계언, 非但聞見之知而已비단
문견지지이이. 此皆至誠無妄차개
지성무망, 自然之功用자연지공용,
夫豈有所倚著於物而後能哉부기유
소의착어물이후능재. 
부夫는 음이 부扶이다. 언焉은

어於와 건虔의 반절음이다. •경
經과 윤綸은 모두 실을 다스리는
일이다. 경經이란 그 실마리를 다
스려 분리시키는 것이며, 윤綸은
그 유형을 나란히 하여 합치는 것
이다. 대경大經의 경經은 항상 적
용되는 도道이다. 대경大經이란
다섯 가지 등급의 인륜人倫이다.
대본大本은 본성이 지닌 전체를
뜻한다. 오직 성인의 덕만이 지극
히 성실하고 거짓이 없어 인륜에
서 각기 당연히 행할 것을 다하여
모두 천하와 후세의 법으로 삼을
수 있으니, 이른바 경륜이라는 것
이다. 그 소유한 성품 전체에 터
럭만큼이라도 사람의 욕심이 거짓
되이 섞이는 일이 없으면, 천하에
천변만화를 일으키는 도가 모두
여기에서 나오므로, 이를 이른바
세운다고 하는 것이다. 천지의 이
치로 만물을 기르고 자라게 하는
것 또한 지극히 성실하고 거짓이
없이 말없는 가운데 뜻에 맞음이
있고, 비단 듣거나 보아 알 뿐만
이 아닌 것이다. 이는 모두 지극
히 성실하고 거짓 없음에 대해 자
연스런 공이 든 보람이니, 어찌
다른 사물에 붙어 의탁한 이후에
야 능히 이룰 일이겠는가. 

32-02. ��其仁준준기인!
淵淵其淵연연기연! 浩浩其天
호호기천!
정성스럽고 간절한 그 인仁

이여! 고요하고 깊은 그 못이
여! 넓고 큰 그 하늘이여! 

�준, 之純反지순반. •��준준,
懇至貌간지모, 以經綸而言也이경
륜이언야. 淵淵연연, 靜深貌정심
모, 以立本而言也이입본이언야. 浩
浩호호, 廣大貌광대모, 以知化而言

也이지화이언야. 其淵기연ㆍ其天
기천, 則非特如之而已즉비특여지
이이. 
준�은 지之와 순純의 반절음反

切音이다. •준준��은 간절함이
지극한 모양으로 경륜經綸을 말한
것이다. 연연淵淵은 고요하고 깊
은 모양으로 근본이 세워짐을 말
한 것이다. 호호浩浩는 광대한 모
양으로 화육化育을 알게 됨을 말
한 것이다. 그 못과 그 하늘이라
는 것은 단지 이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32-03. 苟不固聰明聖知達
天德者구불고총명성지달천덕
자, 其孰能知之기숙능지지. 
진실로 총명하고 성스럽고

지혜로워 하늘의 덕에 통달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이를 능
히 알겠는가. 
聖知之知성지지지, 去聲거성.

•固고, 猶實也유실야. 鄭氏曰정씨
왈: “唯聖人能知聖人也유성인능지
성인야.”
성지聖知의 지知는 거성이다.

•고固는 진실과 같은 뜻이다. 정
씨(정현鄭玄)가 말하였다. “오직
성인만이 능히 성인을 안다.”

右第三十二章 우제삼십이장. 承
上章而言大德之敦化승상장이언대
덕지돈화, 亦天道也역천도야. 前章
言至聖之德전장언지성지덕, 此章
言至誠之道차장언지성지도. 然至
誠之道연지성지도, 非至聖不能知
비지성불능지; 至聖之德지성지덕,
非至誠不能爲비지성불능위, 則亦
非二物矣즉역비이물의. 此篇言聖
人天道之極致차편언성인천도지극
치, 至此而無以加矣지차이무이가
의. 
이상은 제3 2장이다. 앞장에 이

어 큰 덕이 두텁게 화육化育됨을
말하였으니, 역시 천도에 관한 내
용이다. 앞장은 지극한 성인의 덕
을 말하였고, 이 장에서는 지극히
성실한 도를 말하였다. 그러나 지
극히 성실한 도는 지극한 성인이
아니면 알 수 없고, 지극한 성인
의 덕은 지극한 정성이 아니면 할
수 없으므로 역시 두 가지 일이
아니다. 이 책에서 성인의 천도天
道가 지극한 데에 이름을 말하였
으며, 여기에 대해 더할 것이 없
다. 

33-01. 詩曰시왈: “衣錦尙
絅의금상경”, 惡其文之著也 오
기문지저야. 故君子之道 고군
자지도, 闇然而日章 암연이일
장; 小人之道소인지도, 的然
而日亡적연이일망. 君子之道
군자지도: 淡而不厭담이불염,
簡而文간이문, 溫而理온이리,
知遠之近지원지근, 知風之自
지풍지자, 知微之顯지미지현,
可與入德矣가여입덕의. 
‘시경’에 이르기를“비단옷
입은 그 위에 홑옷을 입었네”
하였으니, 그 아름다운 무늬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도는 은은하
면서 날로 밝아지고, 소인의
도는 뚜렷하지만 날로 없어진
다. 군자의 도는 담박하지만
싫지 않고, 간결하지만 문채가
나고, 온화하지만 조리가 있고,
멀리 있는 것이 가까운 곳에서
비롯됨을 알고, 바람이 자연스

럽게 일어날 것을 알며, 은미
한 것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을
알고 있으니, 덕에 들어갈 수
있다.
衣의, 去聲거성. 絅경, 口逈反구

형반. 惡오, 去聲거성. 闇암, 於感
反어감반. •前章言聖人之德전장
언성인지덕, 極其盛矣극기성의. 此
復自下學立心之始言之차부자하학
입심지시언지, 而下文又推之以至
其極也이하문우추지이지기극야.
詩시, 國風衛碩人국풍위석인ㆍ鄭
之�정지봉, 皆作개작‘衣錦《衣의
금경의’. 《경ㆍ絅同경동, ⇦衣也
단의야. 尙상, 加也가야. 古之學者
爲己고지학자위기, 故其立心如此
고기입심여차. 尙絅상경, 故闇然고
암연; 衣錦의금, 故有日章之實고
유일장지실. 淡담ㆍ簡간ㆍ溫온, 絅
之襲於外也경지습어외야, 不厭而
文且理焉불염이문차리언, 錦之美
在中也금지미재중야. 小人反是소
인반시, 則暴於外而無實以繼之즉
폭어외이무실이계지, 是以的然而
日亡也시이적연이일망야. 遠之近
원지근, 見於彼者由於此也현어피
자유어차야. 風之自풍지자, 著乎外
者本乎內也저호외자본호내야. 微
之顯미지현, 有諸內者形諸外也유
저내자형저외야. 有爲己之心유위
기지심, 而又知此三者이우지차삼
자, 則知所謹而可入德矣즉지소근
이가입덕의. 故下文引詩言謹獨之
事고하문인시언근독지사. 
의衣는 거성이다. 경絅은 구口

와 형逈의 반절음이다. 오惡는 거
성이다. 암闇은 어於와 감感의 반
절음이다. •앞장에서는 성인의
덕이 지극히 성대함을 말하였다.
여기서는 다시 마음을 세우는 데
바탕이 되는 학문의 시점에서 말
하였으며, 다음 글에서는 또 이를
넓혀 지극한 곳에 이르렀다. 시는
‘시경’의 국풍國風 가운데 위풍衛
風의 석인碩人편과 정풍鄭風의 봉
�편에 나오는 구절로, ‘시경’에는
모두‘의금경의衣錦《衣’로 되어
있다. 경《은 경絅과 같으니 홑옷
이다. 상尙은 더한다는 뜻이다. 옛
적 학자는 자기를 위한 학문을 하
여 그 마음을 세움이 이와 같았
다. 홑옷을 덧입어 은은하고, 비단
을 입어 날로 밝아지는 실속이 있
다. 담박한 것, 간결한 것, 온화한
것은 홑옷을 밖에 껴입어서요, 싫
지 않으면서 문채가 나고 또 조리
가 있음은 비단의 고움이 안에 있
어서이다. 소인은 반대로 밖으로
분명히 드러내보여 늘 실속이 없
는 모습을 하므로 처음에 뚜렷해
보이지만 날로 소멸되어간다. 원
지근遠之近은 저쪽에 나타나는 것
이 이쪽에서 비롯됨을 말한 것이
다. 풍지자風之自는 밖으로 드러
나는 것을, 그 안으로 근본을 삼
는 것이다. 미지현微之顯은 내면
에 있는 것이 외면으로 형상화되
는 것이다. 자기를 위한 마음이
있으면서 또 이러한 세 가지를 알
고 있으면 삼가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덕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러므로 다음 글에서‘시경’을 인
용하여 혼자 있을 때 삼갈 일을
말하였다.

33-02. 詩云시운: “潛雖伏
矣잠수복의, 亦孔之昭역공지
소!”故君子內省不 �고군자내
성불구, 無惡於志무오어지. 君
子之所不可及者 군자지소불가
급자, 其唯人之所不見乎기유인
지소불견호. 

중용장구中庸章句 새겨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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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에 이르기를“몸을 숨
겨 비록 엎드려 있어도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네!”하였다.
그러므로 군자는 내면을 잘 살
피니 마음고생을 하지 않고 마
음가는대로 행동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군자가 미칠 수
없는 것은 오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다.
惡오, 去聲거성. •詩시, 小雅正

月之篇소아정월지편. 承上文言莫
見乎隱승상문언막견호은ㆍ莫顯乎
微也막현호미야. �구, 病也병야.
無惡於志무오어지, 猶言無愧於心
유언무괴어심, 此君子謹獨之事也
차군자근독지사야. 
오惡는 거성이다. •시는‘시

경’의 소아小雅 정월正月편에 나
오는 구절이다. 앞글에 이어 숨어
있는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이
없고, 작은 것보다 더 잘 드러나
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였다.
구�는 마음이 병든다는 뜻이다.
의지대로 행동해도 미워하는 사람
이 없다는 것은 마음에 부끄러움
이 없다는 말과 같으며, 이것은
군자가 혼자 있을 때 삼가야 할
일이다.

33-03. 詩云시운: “相在爾
室상재이실, 尙不愧于屋漏 상
불괴우옥루.”故君子不動而敬
고군자부동이경, 不言而信불
언이신. 
‘시경’에 이르기를“그대가
방안에 있을 때 보니 오히려
방안 구석에도 부끄러울 게 없
도다”하였다. 그러므로 군자
는 움직이지 않아도 존경받고,
말하지 않아도 신뢰받는다. 
相상, 去聲거성. •詩시, 大雅抑

之篇대아억지편. 相상, 視也시야.
屋漏옥루, 室西北隅也실서북우야.
承上文又言君子之戒謹恐懼승상문
우언군자지계근공구, 無時不然무
시불연, 不待言動而後敬信부대언
동이후경신, 則其爲己之功益加密
矣즉기위기지공익가밀의. 故下文
引詩幷言其效고하문인시병언기효. 
상相은 거성이다. •시는‘시

경’의 대아大雅 억抑편에 나오는
구절이다. 상相은보는 것이다. 옥
루屋漏는 방안의 서북 구석이다.
앞글에 이어서 또 군자가 경계하
고 삼가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데 그렇지 않을 때가 없으니 말과
행동을 기다리지 않아도 나중에
존경받고 신뢰받는다는 것을 말하
였으며, 즉 이는 자기를 위한 공
을 쌓는 데 더욱 치밀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 글에서 다시‘시
경’을 인용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효험을 말하였다. 

33-04. 詩曰시왈: “奏假無
言주격무언, 時靡有爭시미유
쟁.”是故君子不賞而民勸 시고
군자불상이민권, 不怒而民威
於뭍鉞불노이민위어부월. 
‘시경’에 말하였다. “사당
마루에 올라 음악을 연주함에
이르니 말이 없어지고, 이때는
다투는 이가 없네.”그러므로
군자가 상을 주지 않더라도 백
성은 힘써 일하고, 성내지 않
아도 백성이 작두나 도끼보다
두려운 위엄을 느낀다. 
假가, 格同격동. 뭍부, 音夫음부.

•詩시, 商頌烈祖之篇상송열조지
편. 奏주, 進也진야. 承上文而遂及

其效승상문이수급기효, 言進而感
格於神明之際언진이감격어신명지
제, 極其誠敬극기성경, 無有言說
而人自化之也무유언설이인자화지
야. 威위, 畏也외야. 뭍부, �斫刀
也좌작도야. 鉞월, 斧也부야.

가假는 격格과 같다. 부뭍는 음
이 부夫이다. •시는‘시경’의 상
송商頌 열조烈祖편에 나오는 구절
이다. 주奏는 나아간다는 뜻이다.
앞글에 이어 마침내 그 효험을 언
급하였으며, 나아가 신명神明에게
서 감동받을 무렵에는 정성과 공
경이 지극하여 말이 없어도 사람
들이 교화됨을 말한 것이다. 위威
는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부뭍는
여물을 써는 작도斫刀이다. 월鉞
은 도끼이다.

33-05. 詩曰시왈: “不顯惟
德불현유덕! 百�其刑之백벽
기형지.”是故君子篤恭而天下
平시고군자독공이천하평. 
‘시경’에 말하였다. “드러나
지 않은 선왕의 덕이여! 많은
제후들이 그를 본받는다네.”
그런 고로 군자는 독실히 공경
恭敬하여 천하를 화평하게 한
다.
•詩시, 周頌烈文之篇주송열문

지편. 不顯불현, 說見二十六章설
현이십육장, 此借引以爲幽深玄遠
之意차차인이위유심현원지의. 承
上文言天子有不顯之德승상문언천
자유불현지덕, 而諸侯法之이제후
법지, 則其德愈深而效愈遠矣즉기
덕유심이효유원의. 篤독, 厚也후
야. 篤恭독공, 言不顯其敬也언불
현기경야. 篤恭而天下平독공이천
하평, 乃聖人至德淵微내성인지덕
연미, 自然之應자연지응, 中庸之
極功也중용지극공야. 
•시는‘시경’의 주송周頌 열문

烈文편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불
현不顯은 2 6장에 설명이 나타나
있는데 이를 빌리고 시를 인용해
그윽하게 깊고 아득하게 멀다는
뜻으로 삼았다. 앞글에 이어 천자
가 가지고 있는, 드러나지 않은
덕을 제후가 법삼으면 그 덕은 더
욱 깊어지고 효험이 더 원대해짐
을 말하였다. 독篤은 두텁다는 뜻
이다. 독공篤恭은 드러나지 않는
공경이다. 공경을 독실히 하여 천
하를 화평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
인의 지극한 덕이 깊고 은미하여
자연스레 감응하는 것이니, 이것
이 중용의 지극한 공이다. 

33-06. 詩云시운: “予懷明
德여회명덕, 不大聲以色 부대
성이색.”子曰자왈: “聲色之
於以化民성색지어이화민, 末
也말야.”詩曰시왈: “德퓜如
毛덕유여모”, 毛猶有倫모유유
륜. “上天之載상천지재, 無聲
無臭무성무취”, 至矣지의!
‘시경’에 말하였다. “내가
그리는 밝은 덕은 목소리와 낯
빛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네.”
이에 대해 공자가 말하였다.

“목소리와 낯빛으로 백성을 교
화시키는 법은 급이 제일 낮
다.”‘시경’에 이르기를“덕은
터럭 같이 가벼운 것”이라 했
는데, 터럭은 오히려 같은 종
류라도 있다. “위에 있는 하늘
이 하는 일은 소리가 없고 냄
새도 없다”하였으니, 지극하
도다!

퓜유, 由유ㆍ酉二音유이음. •詩
시, 大雅皇矣之篇대아황의지편.
引之以明上文所謂不顯之德者인지
이명상문소위불현지덕자, 正以其
不大聲與色也정이기부대성여색야.
又引孔子之言우인공자지언, 以爲
聲色乃化民之末務이위성색내화민
지말무, 今但言不大之而已금단언
부대지이이, 則猶有聲色者存즉유
유성색자존, 是未足以形容不顯之
妙시미족이형용불현지묘. 不若烝
民之詩所言불약증민지시소언“德
퓜如毛덕유여모”, 則庶乎可以形容
矣즉서호가이형용의. 而又自以爲
謂之毛이우자이위위지모, 則猶有
可比者즉유유가비자, 是亦未盡其
妙시역미진기묘. 不若文王之詩所
言불약문왕지시소언“上天之事상
천지사, 無聲無臭무성무취”, 然後

乃爲不顯之至耳연후내위불현지지
이. 蓋聲臭有氣無形개성취유기무
형, 在物最爲微妙재물최위미묘,
而猶曰無之이유왈무지, 故惟此可
以形容不顯고유차가이형용불현ㆍ
篤恭之妙독공지묘. 非此德之外비
차덕지외, 又別有是三等우별유시
삼등, 然後爲至也연후위지야. 
유퓜는 유由와 유酉의 두 가지

음이다. •시는‘시경’의 대아大
雅 황의皇矣편에 나오는 구절이
다. 이 시를 인용하여 앞글에서
이른바 드러나지 않는 덕이란 바
로 목소리와 낯빛을 중히 여기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또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목소리와 낯빛으로
다스리는 것은 곧 백성을 교화시
키는 데 급이 제일 낮은 것으로서
지금 단지 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고, 아직도 목소리와 낯
빛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 이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오묘함을
형용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시경’의 대아大雅 증민烝
民편의 시詩에서 말한‘덕은 터럭
같이 가볍다’고 한 것보다는 못하
지만 형용할만한 데에 접근하였
다. 그런데 또 스스로 터럭이라면
오히려 견줄만한 가치가 있으나
이 역시 그 오묘함을 아직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경’의 대아
大雅 문왕文王편에서 말한‘위에
있는 하늘이 하는 일은 소리도 없
고 냄새도 없다’고 한 것보다는
못하다고 한 다음에, 바로 드러나
지 않는 덕이 지극하다 하였다.

설암雪 �권옥현 權玉鉉
(1912~1999) 공은 추연秋淵
권용현權龍鉉(1899~1988) 선
생의 적전嫡傳으로 1 9세에 그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던 시절
나도 철부지로, 집에서 멀지
않은, 같은 합천의 초계면 유
하리 추연의 태동서사泰東書舍
에 가 초학을 읽었다. 나보다
1 3세 연상인 설암은 초년에 백
부 만재萬齋 권재춘權載春공에
게서 초학을 마치고 진학하여
학문이 이미 깊은 경지이고 나
는 국민학교 2년을 마치자, 글
자를 깨우쳤으니 되었다면서
학교는 치우라는 가친의 명에
따라 덜미가 잡혀 끌려가 유학
遊學을 한 셈이었다. 그래도
설암은 어린 나를, 항렬이 높
다고 막 부르지 않으면서 거두
어 주었다. 시조후 3 1세인 나
는 3 5세인 설암보다 항렬이 4
대나 높아 여간 민망한 게 아
니었다. 
설암이 기세한 지 3년이 지

난 2 0 0 2년에 그 문집 2 8권 6책
이 한장韓裝으로 발간되어 나
왔다. 이를 가끔 읽거니와, 그
가운데서 발췌해 마음에 치부
해둔 몇 개 어록을 되새겨본
다. 옛적 나의 어린 시절부터
설암의 만년에 이르기까지 있
었던 여러 일을 추억하니 주마
등같다. 

안대우이칠십삼세按大禹以
七十三歲 수정일지훈受精一之
訓 무왕이팔십칠세武王以八十
七歲 수경의지서受敬義之書위
무공이구십오세衛武公以九十
五歲 작억계지시作抑戒之詩개
극치공부蓋極致工夫 수대성현
雖大聖賢 다재수모지시多在垂
暮之時 이금지인而今之人소초
지로貝肖稍至老 즉첩포폭기지지
則輒抱暴棄之志 차기불맹성자
야此豈不猛省者耶. 음병다년吟
病多年 우간차기偶看此記분연
자서이책지奮然自書以策之 :
살피건대 대우大禹(하夏나라

시조 우임금)는 7 3세에 (순舜
임금에게서) 유정유일惟精惟一
의 가르침을 받았고, 주周의
무왕武王은 8 7세에 강태공姜太
公에게서 경의敬義의 글을 받
았으며, 위衛나라 무공武公은
9 5세에 억제하여 자계自戒하는
시를 지었다. 대개 공부의 극
치는 비록 성현일지라도 만년
에 이루어짐이 많은 것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은 조금만 늙
음에 이르면 문득 포기해 버리
고 말고자 하니 이 어찌 맹성
猛省할 일이 아닌가. 내가 여
러해 동안 앓다가 우연히 이같
은 기록을 보고 분연히 베껴
놓고 스스로 채찍질한다. 

불경덕실不敬德失 불근업폐
不勤業廢 불개과장不改過長자
기명폐自欺明蔽 원이성찰願爾
省察 무이오매毋弛寤寐 : 공경
하지 않으면 덕을 잃고 힘쓰지
않으면 업을 폐하며 고치지 않
으면 허물이 자라고 스스로 속
이면 맑음이 가려진다. 원컨대
너는 살피고 돌아보아 자나깨
나 느슨하지 말라. 

이상은 설암의 만년과 기유
己酉(1969) 원단元旦(정월 초
하루)의‘자경잠自警箴’에서
본 것이다. 

세다이심위기世多以心爲氣
위주기지학爲主氣之學 척지무
여斥之無餘 연차불구율우지지
이언의然此不究栗尤之旨而言
矣. 율우지이심성분리기자栗尤
之以心性分理氣者 소이명리지
순선所以明理之純善 이욕인검
속기복성야而欲人檢束氣復性
也 이성자봉이안지어심지상자
而性字奉而安之於心之上者 소
이명성지존所以明性之尊 이욕
심지불위성야而欲心之不違性
也 차즉이례제심此則以禮制心
양기배도養氣配道 어천고전신
골해於千古傳神骨骸 이존리지
학而尊理之學 세무여율우양선

생의世無如栗尤兩先生矣 : 세
상에서 많이들 심心을 기氣로
삼아 기를 위주로 하는 학문을
하여 나머지는 다 제척除斥한
다. 그러나 이는 율곡栗谷(이
이李珥)과 우암尤庵(송시열宋
時烈)의 요지要旨를 연구하지
않고 하는 소리이다. 율곡과
우암이 심心과 성性을 이理와
기氣로 나눈 것은, 이치가 순
수하게 밝은 것임을 밝혀 사람
이 기운을 검속하고 본성을 회
복케 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
하여 성性자를 심心자 위에 받
들어 앉힌 것은 성품의 존엄함
을 밝힘으로써 사람의 마음이
성품에 어긋나지 않음을 말하
고자 한 것이니, 이는 곧 예도
禮度로써 마음을 제어하여 기
운을 도리에 짝하게 기르고자
하는 소이인 것이다. 이는 천
고에 정신으로 전이傳移해오는
바 골격이니 (기운이 아닌) 이
치를 높이는 학문으로서 세상
에 율곡과 우암 양선생과 같은
이가 없다. 

오유지학吾儒之學 유재궁리
여함양이사惟在窮理與涵養二
事 시위본원야是爲本源也시이
양어본원자심후是以養於本原
者深厚 즉발어외자필화중則發
於外者必和中 차존덕성지소이
위문학지본야此尊德性之所以
爲道問學之本也 : 우리 선비가
배우는 것은 오직 이치를 궁구
하고 능력과 성품을 닦아 기르
는 두 가지 일일 뿐이니, 이것
이 그 본원本原이요, 이 때문
에 그 본원을 기르는 것이 깊
고 두터우면 밖으로 발하는 것
이 반드시 중심과 고르게 맞는
다. 이것이 덕성을 높이는 바
가 묻고 배우는 바의 도리가
되는 까닭인 것이다. 

이상은 설암의 성리학에 대
한 사상과 학문의 방법론에 관
한 격언을 그 문집에서 발췌해
본 것이다. 

설암어록雪�語錄
權 琪 奉

편집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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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
륜행실향음주례향약윤음御
製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
實鄕飮酒禮鄕約綸音 : 임금
이 지어 노인을 봉양하고 농사
에 힘쓰게 하며 소학小學과 오
륜행실五倫行實과 향음주례鄕
飮酒禮와 향약鄕約을 간행하여
반포하는 윤음綸音[계속]

경經(성인의 책인데 여기에
서는 효경孝經)에서 말하기를
‘선왕先王(요堯ㆍ순舜ㆍ우禹ㆍ
탕湯ㆍ문왕文王과 같은 선대의
성왕聖王)은 지극한 덕과 중요
한 가르침이 있어 이로써 천하
가 순응한 고로 충忠은 가히
임금에게로 옮겨가고 순順은
장자長者에게로옮겨가며 치治
는 가히 관官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라 하고 전傳(경서
에 대한 현인賢人의 주해註解)
에 이르기를‘사람마다 그 친
해야 할 어버이를 친애하고 장
자長者를 어른대접하면 천하가
태평해진다’하였으니 공경을
넓히고 근본됨으로 말미암게
하는 책임을 내가 바야흐로 스
스로에게서 찾아 반성하기에
여가가 없거니와 천지만물이
철에 따라 나타나고 잦아드는
것이 궁극에 이르면 대자연의
바탕이 드러나고 습관으로 몸
에 밴 기운이 다하면 진실한
마음이 나타나 보이는 것이니,
생각컨대 때가 옹화雍和로워서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지금 이른 것이 아닌가 한다.
소학小學 한 책은 곧 학교學校

에서 가르침을 비롯하는 차제
次第와 절목節目이다. 내가 덕
이 없는 어두움으로 오히려 선
대왕先大王(영조英祖)의 이끌
어 가르쳐주시는 은혜를 힘입
어 어려서 익히는 나이에 외워
기억하고 거칠게나마 날로 학
습하기를 힘써 효험을 거두었
으니 세상의 자제들이 비록 육
경六經(역易ㆍ시詩ㆍ서書ㆍ춘
추春秋ㆍ예禮ㆍ악樂의여섯 가
지 경전)에 두루 통하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바라건대 힘쓰
고 힘써서 스스로 사람됨의 전
형을 갖추도록 좇아 행하기를
바라 마지 않거니와, 근래에
배움은 날로 흐려지고 가르침
은 날로 해이해지는지라 이 책
이 그러한 시류에 따라 묶이어
높은 시렁에 올려 놓이고 마는
바 된지라 내가 이를 두려워하
여 내각內閣(규장각奎章閣)의
신하로 하여금 그 훈의訓義를
취하여 고증考證을 더하게 하
였다. 또 삼강이륜행실三綱二
倫行實 등의 편篇은 치화治化
를 돕고 세상을 격려하는 갖춤
이 되므로 소학과 더불어 치우
치게 폐기할 수가 없는 책인지
라 정리해 하나로 편집하여 오
륜행실五倫行實이라명명케 하
였다. 내가 또한 생각컨대 하
루에 예를 행하면 그 바람이
사방으로 불어 움직이는데 오
직 향음주鄕飮酒가 이같은 예
에 가까운 것이다. 노인을 평
안케 하고 농부를 위로하며 즐
거움을 이끄는 자리에서는 연
치로서 차서가 이루어지게 하
고, 귀하고 천한 것을 밝혀 높

고 낮은 것을
분변하니 이러
한 것으로서 몸
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편안케
하는 요체가 모
두 이로써 일어
나 이루어지는
것이다. 옛적 우
리 세종世宗의
성대盛代에 양
로연養老宴을
처음 행하고 삼
강행실三綱行實
을 반포頒布해

내린 것은 또한 그때의 백성에
게 있던 것이 지금에 이르러서
도 모두 다 그대로인 때문인
바 성인聖人이 현능賢能의 덕
을 친애함으로써 백성이 이복
利福을 즐기게 하는 정사를 펴
는 이치를 속일 수 없는 것이
니 나 부족한 사람이 어찌 감
히 이를 닦아 이어받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향약鄕約이 백
성을 치화治化하고 풍속을 이
루는 데에 또한 힘이 되기가
쉬우므로 주부자朱夫子(주희朱
熹)가 대개 일찍부터 매월 초
하루에 향약을 강독하여 삼대
三代(하夏ㆍ은殷ㆍ주周)의 제
도가 다시 실현되는 것과 같이
하였으니, 내가 이러한 고로
지금의 백성의 변화로 말미암
아 옛날의 풍속이 인의仁義를
입혀 이로써 덮이게 하고 본실
本實을 보이는 것이라 하는 것
이다. 향약의 효험이 향음주례
鄕飮酒禮에 더불어 차이가 없
으니 이 규범 또한 불가분 익
혀 밝게 하지 않을 수 없는지
라 나라의 기무機務를 보는 여
가에 향음鄕飮의 의식儀式과
향약의 조례條例를 모아 이루
고 이를 찬찬히 살피고 두루
미치게 해서는 문화文華와 질
박質朴함을 함께 갖추게 하여,
우리 동포同胞 백성이 이를 가
까이 함께 하면서 유연油然히
감흥을 일으키고 숙연肅然히
차서次序를 알게 되어 진실로
이와 같은 거행擧行이 헛된 법
과 헛된 말로 돌아가지 않게
한다면 어떤 완매頑昧인들 감
히 굳세고 사납기만 할 것이며
어떤 우맹愚氓인들 밝아지지
아니할 것인가. 이러한즉 너희
무리는 옛 가르침을 욕보이지
말고 나의 말을 굽돌지 말며
구푸리고 부지런히 힘써 오직
이로써 마시며 이로써 약조約
條하여 이를 익히고 이를 좇아
행하되 군자君子는 마치 삼고
三古(상고上古ㆍ중고中古ㆍ하
고下古로서 복희伏羲ㆍ신농神
農ㆍ오제五帝, 또는 복희ㆍ문
황文王ㆍ공자孔子의 시대)에
태어난 것과 같이 하여 주례周
禮를 잡아 지키고 소인小人은
승시乘矢(네 개의 화살. 향사
례鄕射禮에서 행사자가 사정射
亭의 빈도賓道인 서계西階를
오를 때 옆구리에 끼어 지니는
것)를 받들 듯 이를 지니고 노
닐며 전야田野의 모든 것을 둘
러보아 콩이나 좁쌀 같이 흔한

것은 오히려 버릴 수가 있으나
친한 것을 친애하고 장자長者
를 어른 대접하는 것은 잠시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
면 사람이 되어 가지고 무슨
겨를에 다른 것을 추구하리오.
이로써 나아가면 백성의 뜻이
한결같아지고 세상의 교화敎化
는 온화해져서 나와 더불어 너
희 무리가 함께 가이없는 복조
福祚를 누리고 이로써 천지의
경광耿光을 체득해 마주하여
조종祖宗(임금의 시조와 중흥
조中興祖, 또는 현재의 임금
이전의 역대 임금)의 모열謨烈
(모謨는 주문왕周文王의 큰 계
획, 열烈은 무왕武王의 세찬
업적)을 훌륭히 이어받아 시대
의 정성을 능히 숭상하여 길이
힘입는 바이게 하려 함이어니
와 조정과 전야를 관찰하건대
그 경관이 빈빈彬彬히 고쳐진
다면 풍성한 복을 받아 공훈을
누리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요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고로 노인을
노인답게 대접하면 백성의 효
도가 일어난다 하였고 또한 이
르기를 나의 노인을 노인 대접
하면 이로써 남의 노인에게 미
치게 된다 하였다. 삼원三元
(연월일年月日)이 아름답게 모
인 날(정월 초하루 설)을 맞아
자궁께 만수萬壽를 축원하며
소안韶顔(곱게 젊어 보이는 노
인의 얼굴)을 우러러 뵈오니
기쁨이 피어올라 늙지 아니하
심으로 보이시나니 이를 널리
미루어 펼쳐 무리의 노인으로
하여금 아름답고 평안케 한다
면 무리의 노인이 아름답고 또
한 평안한 것이 돌아보건대 풍
년이 들어 기장이 많고 벼가
많은 것과 관계가 없을 것인
가. 그런 고로 농부를 위로하
는 것이 아름답게 늙은이의 바
탕이다. 4일에 득신得辛(날짜
에 천간天干의 신辛이 든 날을
얻는다는 뜻으로 정월 초나흘
에 신이 든 날이 됨을 이르며
이로써 농사의 길흉을 점침)이
면 곡식이 익고 1 0일 득신이면
풍년이 드는데 익는 것은 작년
에 이미 징험하였으니 풍년이
드는 것은 금년으로 점칠 수가
있겠다. 하늘이 내게 백성을
편안케 하는 공을 세우게 하시

니 내가 또한 이 토지를 개간
해 백성을 기르는 노력에 힘써
뜻하는 바에 어긋나지 않게 응
함으로써 세세년년歲歲年年이
작년과 같고 금년과 같아서 이
같이 만년에 이르도록 바뀌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바라 마지
않는 바, 농부의 경사가 인자
人子의 경사요 인자의 경사가
조정의 경사이기 때문이다.
금상今上(정조正祖) 21년

(1797) 정월초하루

•오륜행실도서五倫行實圖
序

금상今上(현재의 임금) 21년
(1797) 정사丁巳 정월 원일元
日(초하루)에 팔방八方(팔도八
道)에 노인을 아름답게 하고
농부를 위로하는 뜻을 널리 가
르쳐 알리시고, 이윽고 향음주
鄕飮酒와 향약鄕約의 조례條例
와 사관혼士冠婚의의례儀禮를
이정釐整하여 1편編을 만들게
하고 또한 하교下敎하여 이르
기를‘우리 왕조의 의물儀物이
갖추어진 것이 융성하고 우리
영릉英陵(세종世宗)의 성대하
던 시절로부터 신성神聖한 임
금이 서로 이어 다스림과 교화
敎化가 아름답게 밝았으며 삼
강三綱과 이륜二倫의 책이 선
후로 집성集成되어 학교에 진
열되어서는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는
지라 지금 향례鄕禮를 익혀 행
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 두
책으로써 드러내 기려야 한다’
하시고 인하여 그 책을 오륜행
실五倫行實로 명명하시고 신
만수晩秀가 이 일과 관련하여
더불어 들은 바가 있다 하여
하여금 서문을 쓰라 하시었다.
신이 삼가 손을 모아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신이 듣기에 예라는 것
은 차서次序이고 차서라는 것
은 윤서倫序(또래와 무리의 순
번과 차례 행렬)이고 품질品秩
(직품職品과 관계官階)이라 하
였다. 순서로써임금과 신하와,
아비와 자식과, 형과 아우와,
지아비와 지어미와, 동문同門
의 벗과 동지同志의 벗의 또래
와 차서를 정하고 질위秩位로
써 높고 낮음과, 귀하고 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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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五 焄
편집인

기획 연재

대개 소리와 냄새는 기운만 있고
형체가 없으므로 만물 가운데 가
장 미묘한 데가 있지만 오히려 없
다고 했기 때문에 오직 이 말이
불현不顯과 독공篤恭의 오묘함을
형용할 수 있었다. 이 덕 밖에 또
별도로 이러한 세 가지 등급이 있
은 다음에야 지극함이 된다는 것
은 아니다. 
•원주 : ‘상천지사上天之

事’의‘사事’는 감본監本에‘재
載’로 되어 있다.

右第三十三章 우제삼십삼장. 子
思因前章極致之言자사인전장극치
지언, 反求其本반구기본, 復自下
學爲己謹獨之事부자하학위기근독
지사, 推而言之추이언지, 以馴致
乎篤恭而天下平之盛이순치호독공
이천하평지성. 又贊其妙우찬기묘,
至於無聲無臭而後已焉지어무성무

취이후이언. 蓋擧一篇之要而約言
之개거일편지요이약언지, 其反復
丁寧示人之意기반복정녕시인지의,
至深切矣지심절의, 學者其可不盡
心乎학자기가부진심호! 
이상은 제3 3장이다. 자사께서는

앞장의 극치를 이룬 말씀에 의거
하여 도리어 그 근본을 구하였고,
다시 자기를 위한 기초 학문을 닦
는 데 혼자 있을 때 삼가는 일로
부터 확충하여 말하였으며, 독실
하게 공경하여 점차 천하의 화평
이 무성함에 이르도록 하였다. 또
그 오묘함을 칭찬하였으며, 소리
도 없고 냄새도 없는 데에 이른
다음에 그만두었다. 대체로 이 한
권의 책에는 중요한 것만 열거했
으나 간략히 말하였다. 그 반복하
여 신신당부로 사람들에게 보여준
뜻은 지극히 깊고 간절하니, 배우
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하지 않
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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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무리와 계급의 두터움과
엷음의 품등을 매겨 공경恭敬
을 위주로 하고 화기和氣를 체
용體用으로 하여 이를 조정과
향리와 규문閨門 안에 활용한
다면 위와 아래가 화경和敬치
아니함이 없어 삼물三物(백성
에게 가르치는 세 가지로서 육
덕六德ㆍ육행六行ㆍ육예六藝
이고 육덕은 지知ㆍ인仁ㆍ성
聖ㆍ의義ㆍ충忠ㆍ화和 또는
예禮ㆍ인仁ㆍ신信ㆍ의義ㆍ용
勇ㆍ지智나 중中ㆍ화和ㆍ지祗
ㆍ용庸ㆍ효孝ㆍ우友이고, 육행
은 효孝ㆍ우友ㆍ목睦ㆍ인�ㆍ
임任ㆍ휼恤 또는 인仁ㆍ의義
ㆍ예禮ㆍ지智ㆍ신信ㆍ낙樂, 육
예는 예禮ㆍ악樂ㆍ사射ㆍ어御
ㆍ서書ㆍ수數 또는 역易ㆍ서
書ㆍ시詩ㆍ춘추春秋ㆍ예禮ㆍ
악樂)의 교화敎化가 일어나고
이남二南(시경詩經 국풍國風
의 소남召南과 주남周南 두 편
篇을 이름으로 성군聖君의 이
상적인 치화를 지칭)의 풍화風
化가 행해져서 천하에 본보기
로 드리워지게 되면 만세의 법
으로 수립樹立이 될 것이다.
공손히 헤아리건대 우리 전하
殿下께서는 효孝가 백왕百王
의 으뜸이시고 도道는 천千의
성인聖人에 접근하시어 인륜
人倫의 지극한 것을 밝히시고
온갖 사물의 품질品秩을 살피
시어 이를 미루어 몸소 행하시
고 마음으로 체득하신 나머지
로, 수시로 기민하시며 날로
향상되시는 공력에 힘써 다스
림은 반드시 옛것을 스승삼고
사물은 반드시 옛것을 법받아
백 가지 제도를 곧게 바루니
억조億兆의 백성이 진심으로
화합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大
禹(하夏의 시조 우禹임금)가
스스로 충심衷心에 이르지 못
한 것을 근심하고 문왕文王(주
周나라 시조)이 항상 밝게 보
지 못했음을 탄식한 것같이 하
시면서 크게 사유하여 이르시
기를‘이 백성으로 하여금 요
순堯舜의 백성과 같이 될 수
없게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
다’하시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 세상으로 하여금 당우唐虞
(도당陶唐과 유우有虞로서 당
唐은 요堯의 호이고 우禹는 순
舜의 호이며 요순과 같은 말)
의 세상과 같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하신 다
음에 또 이르시기를‘아마, 공
손하지 못하고 친애하지도 못
하였으니 힘쓸지어다’하시고
가르침을 널리 펴시니 이것이
곧 우리 전하께서 신등臣等에
게 명하여 윤색潤色케 하신 소
이所以이고 신등이 그런 까닭
으로 명을 받들어 고증하고 교
정校正을 한 것이다. 이 책이
이루어진 것은 위로 순수한 행
실行實과 아리따운 절조節操
를 모으고 곁으로 탁월한 열행
烈行과 아름다운 모범을 찾아
전기傳紀로 쓰고 그림으로 형
상하며 시로 읊고 찬贊으로 기
려 한낱 지아비나 한낱 지어미
로 하여금 한번 책을 열어 한

번 훑어보면 유연油然히 감회
가 일어나고 출연�然히 슬픔
이 발흥하여 모두가 이로써 그
신하가 되어서는 충성을 하고
자식이 되어서는 효도하며 지
어미로서는 정숙貞淑하고 장
자長者를 어른 대접하고 붕우
朋友를 벗답게 벗하여 성분性
分의 고유한 바와 직분職分의
당연한 바를 행하여 사도司徒
(교육을 맡은 삼공三公의 하
나)와 전악典樂(예악禮樂을 맡
은 벼슬)의 당부와 훈도薰陶
(불로 태워 향기를 피우고 흙
을 다져 질그릇을 만들듯 인재
를 교육함)의 공력이 권유해
인도하기를 기다리지 아니하
고 어진 자는 자기를 굽히어
남을 좇고 어리석은 자는 발돋
움을 하여 닿아 미치게 하는

이것이 또한 우리 성조聖祖(임
금의 조부 영조英祖)께서 처음
명하여 모아 편집編輯하라 하
시고 우리 전하께서 이를 닦아
이어 받들어 드러내 밝히신 바
인 것이다. 신등이 관려管곽
(대롱 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관견管見과 소라껍질로 바닷
물을 되어 헤아리는 여측곽測
과 같은 좁은 소견)로 어찌 감
히 그 사이에 한 말씀의 찬贊
을 써 넣을 것인가. 서경書經
에 말하기를‘하늘이전도典道
를 매겨 우리를 오전五典(오륜
五倫 또는 부의父義ㆍ모자母
慈ㆍ형우兄友ㆍ제공弟恭ㆍ자
효子孝)과 오돈五惇(오전의 다
섯 가지 일을 도탑게 하는 것)
으로 타일렀도다. 하늘이 예절
을 차례세워 우리가 스스로 오

례五禮(길례吉禮ㆍ흉례凶禮ㆍ
빈례賓禮ㆍ군례軍禮ㆍ가례嘉
禮 또는 제왕帝王ㆍ제후諸侯
ㆍ경대부卿大夫ㆍ사士ㆍ서인
庶人의 예)와 오용五庸(오례를
항상 잘 지켜 적용하는 것)을
만들게 하였도다. 그리하여 같
은 또래 직료職僚가 마음을 합
하여 공경하고 충심衷心으로
화합케 하였도다’하고 주역周
易의 계사繫辭(본문에 따른 해
설로서 주문왕周文王이 지었
다고 하는 주역의 괘사卦辭)에
이르기를‘그 사물이 모여 어
울리고 변하는 것을 보고 그
전례典禮를 행한다’하였으니
이를 미루어 행한다면 도道에
있는 것은 말을 아니하여도 신
뢰받고 덕德이 있는 것을 이
백성에게 행한다면 요순堯舜

의 백성과 같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은 당우唐虞의 세상과 같
을 것이니 당우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행해지고 요순의 치화
治化가 이 백성에게 미칠 것인
즉 전하께서 조처하시어 움직
이도록 베푸심이 요순당우와
합치되는 것이므로 신이 감히
이렇게 써서 가까이 모시는 신
하가 버릇없이 친압親狎하여
경계하는 바에 이바지한다.
같은해(정조 2 1년, 1797) 맹

하孟夏( 4월) 가선대부嘉善大夫
행승정원좌승지行承政院左承
旨 겸경연참찬관兼經筵參贊官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 규
장각직제학奎章閣直提學 지제
교知製敎 신 이만수李晩秀 교
명敎命을 받들어 삼가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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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 다른 자손과 제사

問 : 집안에서 친족이 모여
지내는 대소의 제사나 명절의
차례에서 종교 때문에 조화롭
지 못하고 혹은 혈친간에 반목
하며 소원해지는 일이 잦습니
다. 개중에 조카 하나가 어렵
게 외지에 나가 자라고 성공하
여 기특하게 여기고 있는데 철
이 들었는지 명절이나 제사에
제 발로 찾아드니 친족이 다
반가워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차례나 제사를 모실 때 트집이
생깁니다. 이 조카가 실은 전
도사여서 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어
떤 손윗사람은 조상한테 절을
안할 테면 왜 왔느냐, 그럴 테
면 참사參祀를 말고 나가 있어
라, 또는 그 손아래가 되는 사
람도 못마땅해 빈정거리니 분
위기가 난감해지는 것입니다.
조카가 친족들로부터 그런 따
돌림을 받고는 한두해 안오더
니 그래도 세거지에 선대가 그
리워 다시 찾아오는데 제사와
차례 때가 되면 안색들이 변하
고 서먹해집니다. 어쩌다 보니
집안에 연장자가 되었는데 아
무래도 족의族誼와 화목은 무
겁고 시속時俗은 가벼운 것 같
습니다. 트집이 더 벌어지지
않게 무마하여 다스릴 묘안이
없을까요?—窮問子
答 :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정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만,
권고하고 싶은 말씀은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참사하게 허용
하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말고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게 합니다. 
제사는 인류가 공통으로 하

는 신앙과 종교 이전의 신성행

위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질은 지역과 인종을 초월합니
다. 또 신앙은 그것이 보다 정
리되고 체계화된 것이며 종교
는 다시 집중 고급화된 형태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전신
유대교의 성직자를 제사장祭司
長이라 하는데 뜻이 제사를 맡
은 이의 우두머리입니다. 물론
영어의 high priest를 한자어로
옮긴 것이지만 뜻이 같아서 그
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
톨릭으로 와서 사제司祭로 바
뀌는데 역시 제사를 맡는 이의
뜻이고 영어는 priest, minister,
pastor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개
신교로 와서는 성직자ㆍ목사ㆍ
감독 등으로 번역되어 불립니
다. 어떻게 명칭되든 그 사람
은 제사와 의식을 맡아 하는
이이고, 의식, 즉 종교의식이
예배이며 예배가 제사의 격을
높인 의식인 것입니다. 기독교
는 신구교간에 예배는 유일신
에게만 합니다. 그밖의 대상에
게 하는 것은 구교의 성사聖
事, 신교의 성전례聖典禮에 해
당할 것입니다. 이를 제사라
하지 않고 전례典禮로 보는 것
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
는 그 구분이 없이 양자를 다
제사라 합니다. 일월성신日月
星辰과 천지신명天地神明 및
명산대천名山大川에올리는 예
배나 조상의 영혼에 보본감은
報本感恩하며 사람의 영혼을
진정하고 위로하는 성사를 모
두 제사라 하여 대소를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람들이 집안에서 조상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는 예배로 오
인했습니다. 이 오인이 이윽고
엄청난 참화와 희생을 자아냈
습니다. 절은 우리의 인사법인

데 그들에게
신에 대한 경
배로 인식되었
습니다. 신주
神主는 그 영
혼의 위상位像
이지 우상偶像
이 아닙니다.
고대에 신주
자리에 시동尸

童이라는 어린이를 앉혀 그 영
혼을 대신한 것이 그 증명이기
도 합니다. 그리고 귀신 신神
자의 신神은 그냥 만유의 s p i r i t
인데 그들은 이를 유일신 G o d
이나 하느님을 말하는 줄로 오
인하여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
여금 전란에도 등짐에 지고 다
니며 생사를 같이 하던 조상의
신주를 불태우게 하고, 그 영
혼에 무릎꿇는 것을 금했습니
다. 그러다 알고 보니 신神은
귀신, 즉 s o u l이나 s p i r i t이고 신
위神位나 신주神主는 a n c e s t r a l
t a b l e t이며 존령尊靈은 n o b l e
s p i r i t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주나 그 대신
인 지방紙榜을 받들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
러나 우리나라에서 천주교가
이렇게 한국인의 조상을 해금
시키는 데 자그마치 2백 년이
걸렸습니다. 한편 유럽, 주로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천주교는 역사가 대략 2백여
년으로, 미국에서 들어온 신교
보다 백년 정도 앞섭니다. 따
라서 신교가 한국의 전통이나
민족 정서를 수용함에 미숙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교파
에 따라 신교에서도 한국의 전
통 제사를 허용하는 추세도 있
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교리
와 상관없는 한국의 제례에 대
해 기독교 측의 올바른 이해와
정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산 사람에게 세배하고 부모에
게 절하는 것은 일없고 그런
사람이 죽은 뒤에 인사하면 안
되는 것은 모순이고 딴은 부조
리한 일입니다. 기독교도 그
전파, 도입되는 지역에 따라
형태는 특화 내지 지역화됩니
다. 그 복음이 처음에 히브리
어로 시작하여 라틴어로 가고,

다시 영어 등으로 의전화하다
가 중국에 와서는 중국말로,
일본에서는 일본말로, 한국에
서는 한국말로 번역되어 시행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신교에서도 한국의 전통제사를
해금하는 날이 오리라고 보거
니와 구교가 2백 년이 걸린 것
처럼 신교에서도 그 정도 시일
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한 백년
이 더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설하고, 여기에서는 당장

의 집안 목의穆誼와 화합이 문
제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말한
내용과 취지를 한번 감안하고,
문중이나 종가 쪽에서도 그러
한 자손을 포용하여 친족간 문
화충돌이 없도록 배려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기禮記’의
곡례曲禮편에‘예종의禮從宜
사종속使從俗’이라 한 말이 있
습니다. ‘예절은 항상 그 타당
함을 좇고, 외국에 사절로 가
는 자는 그곳 풍속을 좇는다’
는 뜻입니다. 예절은 절대 불
변이 아니므로 시의時宜에 따
라 변화할 수 있고, 다른 문화
권에 가는 자는 그 풍속과 형
식에 적응하라는 소리입니다.
공자는‘예출어정禮出於情’이
라 했습니다. 예절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중
요한 것은 그 마음이고 형식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달리 말
해, 제사에 참여하여 조상에게
보본감은하는마음이 중요하지
이를 표하는 형식은 다음으로,
비교적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
니 기독교신자는 자기 나름으
로 그 마음을 표하고, 불자는
그 방식으로, 이슬람의 무슬림
은 그 방식으로 기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의
신앙과 형식을 존중하여 체면
이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조상의 자손에
대한 마음은 일시동인一視同仁
입니다. 자손은 부조를 배반하
고 혹은 부정도 하지만 부조는
후손을 부인하거나 등지지 않
습니다. 따라서 후손이 자기와
다른 신앙이나 이념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해서 배척할 조상
이 없을 것입니다.—弼雲齋

六 禮 문 답
여섯가지 생활 예절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는대로 대답해 드립니다.



경영학박사 통계학자로서 특
히 예측경영학에 밝은 전 목포
과학대 총장 권신원權信遠( 7 4
세) 교수가 난수통계법을 활용
해 객관식선다형 시험문항의
가상정답을 산출해 내는 방법
을 개발하여‘누구나 객관식
천재’라는 책을‘권박사의 랜
덤 페스티발’이라는 도입제목
으로 저술하여 발간하였다.
2 0 1 3년 6월 5일 서울의 도서출
판 해돋이 발행에 B 5 ( 4ㆍ6배)
판 전면 원색 1 2 8면에 정가는
1 2 , 0 0 0원. 출판사 부설‘해돋이
예측경영연구소’에서 그 전산
시스템을 운용하여 개별 난수
가상정답을 산출해 통보한다. 
모두 1 9개항으로 된 책 내용

의 목록은‘가상정답 예측시스
템ㆍ신청절차ㆍ랜덤콘서트의
설정배경ㆍ최적대안 선택스테
이션ㆍ가상정답의 난수발생기
ㆍ성적올리기 동영상소스ㆍ손
에 쥐어줘도 몰라서야ㆍ가상정
답의 산출과정ㆍ난수필터링옵
션지정ㆍ가상정답표의 구성ㆍ
실전에의 적응력ㆍ가상정답은
완전하지 않다ㆍ아하, 그렇구
나ㆍ플로어타임을 주자ㆍ경로
목적점을 넘는 노력ㆍ생각의
방향과 느낌의 전환ㆍ미래지향
의 신념ㆍ가상정답은 각자값이
다르다ㆍ적응과 자신감’등으
로 되어 있다. 

“시험에 시달리는 학생에게,
그 짐을 시원히 덜어줄 무슨
수는 없을까. 어떤 획기적 지
름길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집
착했다. 아주 오래 그랬다. 그
러다 대학에서 3 0여년 강의하

던 여러 기법
을 동원해

‘난수사례 선
택 여과체계
Random Case
Select Filtering
S y s t e m’라는
일종의‘난수
통계선택법’
을 개발할 생
각을 하였다.
매우 엉뚱한
발상이었다.”
“내가 시험

감독할 때의 일인데, 한 학생
이 틀린 답만 골라 체크하고
있었다. 내용을 모르니까 무작
위로 골라 찍는데 그게 틀린
답에만 손이 가는 바였다. 산
술적 확률은 4지선다형은 2 5 % ,
5지선다형은 2 0 %인데 그 열세
의 확률이 절대 강세의 7 5 %와
8 0 %에 함몰되는 현상이었다.
불확실하고 위험과 확률을 동
반 내포하는 이 객관식 선다형
에 쾌히 도전할 획기적 방법은
없을까. 예측경영학이라는 것
이 있다. 이 경영학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자 수많
은 통계학자가 만든 난수표본
수를 활용한다. 여기에 주목하
여 나는 이‘가상정답예측시스
템’을 개발할 궁리를 했다. 이
것이 영어로‘Random Case
Select Filtering System’이고 직
역하면‘난수사례 선택 여과체
계’이다.”

이상은 저자의 머리말에서
발췌한 것이다. 

“세상의 수험생 여러분! 모
두 힘드실 것이다. 여러분이
시험에 직면하여 자나깨나 씨
름하는 고생을 이‘누구나 객
관식 천재’가 확실히 덜어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각급
시험에서 득점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온갖 시험의 세계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이
다.”
“우리 주변에는 누구나 시험
을 잘 보게 하는 방법을 고안
한 많은 지남이 나돌고 있다.
거개가 객관적 자료에 의한 통
계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게 나
의 생각이다. 무수한 수험생이
객관식 문제로 그 성취도를 평
가받고 있다. 거기에 종속된
모든 학생의 경우, 각자의 학
급에서 1 0위 아래로 추락하면
주위에서 학생취급을 않는다.
5 0명 학급이면 8할인 4 0명 절
대다수가, 그리하여 서글픈 탈
락자요 꿈을 잃을까 두려운 청
소년으로 전락한다. 사실이면
큰일 아닌가.”

이상은 책의 내용에
서 발췌한 저자의 성
언이다. 
저자는 1 9 4 0년 1 2월

2 8일 충남 대덕군 기
성면 용촌리, 지금의
대전시 대덕구 용촌동
세거지에서 태어났다.

추밀공파 정헌공계 참의공 휘
영齡의 5대손 탄옹공炭翁公 시
왱의 후손으로 시조후 3 5세이
다. 유년에 부친 용기容起공을
따라 전북 군산으로 이거하였
고, 부친이 당시로서 큰 기업
이던‘천월표天月表’고무신회
사와 충남 서천 죽산리에 염전
등을 경영함에 따라 그곳 군산
국민학교를 다니고 군산사범
병설중학교를 거쳐 군산사범학
교에 진학했다. 그러나 평생
교사가 된다는 게 못내 부담스
러워 부친께 졸라 2학년 때 인
문계 군산고등학교로 전학했
다. 군산고등학교에서 단기로
대입공부에 열중했으나 서울대
의대에 응시해 역부족으로 낙
방하고 가톨릭의대에 들어갔
다. 
이번에는 의대가 또한 적성

에 안맞아 1학기 만에 자퇴했
다. 가형의 친구가 잘 알던 숭
실대의 영문과에 알선하여 밀
어넣어 주었다. 영문과를 3학
년까지 다니며 선교사 집에 들
어가 일꾼 노릇까지 해가며 익
혀도 영어실력에 진도가 없자
이를 또 걷어치우고 다시 동교
의 경영학과에 1학년으로 들어
가 4년을 마치니, 대학만 8 , 9년
을 다녔다. 도중 경영학과 2학
년말에 공군에 입대하여 3년을
복무하고 나와 복학했으며 졸

업 후에는 1 9 6 9년에 김포의 인
산농원이라는 영농기업의 기획
관리실에 취직해 1년반을 근무
했다. 
이어 적성에 맞지 않는다던

교사직을 구해 충남 천안상고
의 영어교사가 되어 3개 학년
의 상업영어를 가르쳤다. 70년
대 초 4 , 5년 동안 거기에 재직
하며 그는‘고교상업영어해설’
이라는 학습서를 저술하여 펴
냈다. 이번에 내는 책의 후기
에서 그는 이때의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4 0여년 전 1 9 7 0년대 초에
나는 상업고등학교 영어교사였
다. 3년 과정에‘고교상업영
어’1권을 기르치는데 국정교
과서인 이 책에 연습문제의 해
답 등이 없어 불편했다. 그래
서 문교부 편수국으로 찾아가
승낙을 받아 한 출판사와 협의
하여‘고교상업영어해설’이라
는 학습서를 저술하게 되었다.
이것이 출간되자 반응이 좋아
전국의 상업고교에 확산되었
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책
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4 , 5
년 동안 압권으로 팔려나갔다.
그리고 유사한 책이 그 결함을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우후죽순
으로 나와 이를 밀어냈다. 이
것(객관식 천재)도 그때의 그
것처럼 땅속에 숨은 죽순이 치
솟게 하는 단비가 되었으면 좋
겠다.”

3 0대 중반에 천안에서 전남
목포의 인문계 마리아고교 영
어교사로 전근하고, 3년여 뒤
목포공전의 강사로 옮겨 경영

학을 가르쳤다. 1983년에 숭실
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마친 2
년여 만에‘기업대 환경기능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고
그보다 2년 앞선 1 9 8 1년에 목
포과학대의 경영학 교수가 되
어 교무처장 등을 지낸 다음
1 9 9 7년 동대학 총장이 되었다.
한편 총장이 되기 전부터 광주
조선대 대학원의 경영학과 박
사과정에 등록하여 한번도 결
석을 하지 않는 면려 끝에
2 0 0 0년 환갑의 나이로‘제품실
패에 대한 소비자 불만족과 불
평행동에 관한 연구’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목포과학대 총장에서 2 0 0 5년

퇴임하여 명예교수가 되고서는
목포 대불대학 교육대학원 경
영학과와 학부 사회복지학과에
출강, 2007년까지 통계조사방
법론 및 과학과 사회 등을 강
의하며, 제자들과 상의하여 이
책을 쓸 구상을 하였다. 동년
에 한국조류음성분석연구소장
이 되고, 2010년에는 한국유아
교육연구원의 교수로 원격학습
지도를 하였다. 현재는 한국경
영지도사교육원의 통계처리연
구소장으로 있으면서 사설 M S
통계처리연구소장과 해돋이예
측경영연구소장을 겸하고 있
다. 
중국 장춘長春대학 명예교수

와 미국 퍼시픽 인터콘티넨털
대 석좌교수, 중국 광화光華대
명예총장이기도 하다. 저서로

‘경영학원론ㆍ마케팅과소비자
행동’외에 4 0여 편의 논문이
있다. 
연락처 : 출판사 02) 734-

3085, 저자 010-8298-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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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포과학대 총장 권신원權信遠 교수

‘권박사의 랜덤 페스티발
누구나 객관식 천재’펴내

권신원 교수와 그의 저서

안동권씨요산회 7 , 8월 산행 안내

안동권씨요산회安東權氏樂山會의금년 7월과 8월의 정례산행을 아래와 같이 행함을 알려드
립니다. 안동권씨요산회는항상 노약자와 가족의 동반을 환영합니다. 

7월 산행
7월의 정례산행은 예년과 같이‘복달임행사’를 겸하여 합니다. 

일시 : 2013년 7월 2 0일 토요일 1 1시 3 0분
장소 :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사기막골(북한산경내) ‘꺼멍이집’,  02) 387-2223 
집결지 및 시각 : 지하철 3호선 불광역 ⑨번출구에서 1 0시 3 0분에승합셔틀차 출발
개별교통편 : 일반 시내버스 7 0 4번(서울역-송추간) 이용, 북한산 효자동 사기막골(사기동)

하차, 또는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3 4번(불광동-의정부간)버스 탑승 후‘사기막골’정류
장에서 하차하여 숲속 소로로 5분 거리. 
준비물 : 등산복장또는 간편 야외복에 이동음료
연락처 : 권병일 총무 011-289-1747 

8월 산행
8월 정례산행부터는별다른 일이 없는 한‘북한산둘레길’의‘일주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물

론 중도회귀도 좋으나 가급적 낙오 없는 주파를 기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3년 8월 1 7일 토요일 1 0시 3 0분
장소 : 서울 도봉구 도봉산 대등산로 입구‘느티나무마당’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또는 7호선‘도봉산역’하차하여등산로길로 4백 미터 거리
준비물 : 등산복과간단한 개별 이동식음료
연락처 : 권병일 총무 0 1 1 - 2 8 9 - 1 7 4 7

안동권씨요산회


